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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그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

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패하지 않고 살아감

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

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전도의 기본단위를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2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샬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6면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현재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경향들, 즉 

관계적, 적절한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내용

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

러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오랜 세월동안 변하

지 않고 있다. 바로 성경중심적인 설교를 

들으러 온다.

갤럽(Sermon Content Is What Appeals 

Most to Churchgoers)은 미국인들이 교회

에 가는 최우선순위가 바로 “성경중심 설

교”라고 밝혔다. 개신교인 중 82%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 

76%가 설교 안에 담겨진 성경의 진리나 교

훈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미국인들은 경청에만 그치지 않

고 자신들의 삶에서 설교 말씀이 적용되기

를 바라고 있다. 80%의 개신교인들과 75%

의 주일 예배자들이 일상에서 설교를 통해 

받아들여진 진리나 교훈들이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신교인들 중 

2/3는 정기적으로 주일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캐톨릭들보다 설교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에 온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성경중심 설교 그리고 실제적 적

용은 주일학교 프로그램(68%), 커뮤니티 

아웃리치(61%) 그리고 사회적 연계나 활동

(49%)보다도, 미국인들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설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적인 사실이

다. 바로 교인들이 여전히 성경말씀을 똑바

로 선포하는 설교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설교전문 매거진 “프리칭 투데이”에서 매

트 우드리는 “혼란되고 불법과 부도덕이 일

상인 단순한 미국 문화에서,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집중되고, 균형 잡혀 있고, 진지한 

것에 목말라 있다”고 이번 갤럽 결과를 분

석하면서 “진지하면서도 성경적인 통찰이 

있는 설교가 미국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갤럽의 이번 설문 결과는 목회자들이 설

교를 준비할 때, 더 이상 진부한 농담들이

나 상투적인 예화들 그리고 표절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성경중심 설교가 교회의 희망
CT, 최근 갤럽 설문조사 통해 미국인들 교회 가는 No.1 이유 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설교

는 바로 교회성장의 최선의 방법이다. 설교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이며 설교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 중심의 설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로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한 교회

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의 황금

기에는 반드시 진실한 말씀 중심의 설교자가 활동했으며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사에서 사라진 교회, 쇠퇴한 교회, 그리고 이단으로 전락

한 교회는 한결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설교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설교는 교회성장의 기본인 동시에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역시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바르게 선포되지 않을 때 신비주의로 또는 의식주의로 전락하는 

비성경적인 교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단과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를 

막는 길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

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 하는 설교다.

크리스차니티투데이(CT)에 따르면 갤럽은 이러한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증명해준다. 교인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

이 목회자의 명성이나 인기, 예배 인도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설교 그것도 성경 중심의 설교라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The Hottest Thing at Church Is Not Your Pastor or Worship 

Leader Image, According to Gallup, it’s the sermon).

성공지상주의 문화, 젊은이들 병들게 한다!
뉴스위크,“정신질환이 신체적 건강문제보다 생산성에 더 큰 피해”보도

무엇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경제학자들은 주로 절망의 최대 동인으로 실

업과 빈곤을 꼽았다. 그러나 새 연구는 그런 분석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의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모든 나라에서 정신건강 문제

가 불행의 최대 원인이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세라 플레

시와 함께 세계 전역의 행복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지난 1월 학술지 키클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레이어드와 플레시 교수는 빈곤과 

실업 요인을 제외해도 정신병과 불행 사이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강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박탈감이나 궁핍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다. 직장이 있고 괜찮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정신건강 문제가 불행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라고 레이어드 교수는 말했다(STUDY: MENTAL ILLNESS CAUSES 

MORE MISERY THAN ANYTHING ELSE)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옥스퍼드대

학 실험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클라크에 

따르면 과거엔 경제학자들이 외부 요인

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

지 않는 질환은 무시됐으며, 정신 건강

을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레이어드·플레시 교수의 이번 연구는 

이전에 클라크와 레이어드 교수가 영국

에서 실시한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그들은 정신질환이 신체적 건강 문제보

다 생산성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

을 보여줬다. 또 그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4% 정

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선 학자를 포함

한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신체적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에 따라 영국 정부

는 연간 55만 명에게 증거에 기반한 심

리·정신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클라크 교수는 설명했다.

정신질환에 특히 취약한 연령층은 청

소년을 포함한 젊은 성인이다. 레이어드 

교수는 “성공 지상주의 문화가 젊은이에

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큰 문제”

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5-18세 중 

최소 10%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만하

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그중 약 4분

의 3은 치료 받지 않는다.

클라크 교수는 “대다수 서방 국가와 

특히 미국에서 대다수가 증거에 기반한 

심리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신질환 치료제가 더 널리 

처방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경

우 심리·행동요법이 약물 치료보다 더 

낫고 부작용도 없다. 레이어드 교수는 

사람들은 약보다 심리요법을 3대 1 정도

로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사람이 약물 치료만 받고 심리요법

은 받지 않는다. 한 가지 이유는 제약업

체가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어떻게 다루든 조기 

발견시의 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 클라

크 교수는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

가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과 영국에선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현재 두 나라는 GDP의 약 1%

를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치 않다.

정신건강문제 해결하면 GDP 4% 증가 추정

정신질환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 가장 커 

미국 교인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조건은 ‘성경중심적인 설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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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들은 ‘말’의 사람들이든지 혹은 ‘

파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종종 합리화된 

기독교를 지향한다. 이런 유형의 기독교는 

복음의 권능 없이 복음의 말씀을 견지한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문답교육을 시키고, 공

부하며, 암기하고 말씀을 나눈다. 그러나 거

의 효과가 없다.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

은 있지만 “성령과 권능의 나타남”(고전2:4)

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스터 없이 조직

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을 마스터한다. 우

상들을 파악해 낼 수는 있지만 그 우상들의 

파워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

인가? 지식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대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적인 면에 빠진 기독교 역시 똑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독교는 기

도하고, 찬양하고, 외치며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선포

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다. 

대학 시절 나의 목회자였던 톰 넬슨은 늘 

“삽을 밟고 서서 구덩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영적인 면만 추구하는 기독교

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선포, 권

능과 말씀이다.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기 원할 때, 더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그 이유

는 바로 종종 전도의 사명을 개인적인 복음

전도로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이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신앙생활

도 영향을 받아 개인 신앙만이 강조되고, 이

에 따라 전도도 개인전도로만 고착화되기 

쉽다. 그러나 전도를 공동체 협력사역에서 

배제한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떨어지

게 된다. 우리는 시대가 개인주의화 될수록 

더더욱 사명을 위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공동체적 전도를 회복해야 한다.

소그룹 즉 구역이건 다락방이 바로 전도

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소그룹을 

종종 가족공동체로 비유한다. 선교적인 가

족이며, 소그룹은 선교적 가족공동체가 돼

야 한다. 손님을 치를 때 온 가족이 함께 맞

이하듯이 한 영혼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

는 것은 한 가족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 구

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각각의 공동체 단위

로 파송하신다. 요한복음 17장의 유명한 대

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부여하신다. 예수께 부름 받고 보냄 

받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렇다면 왜 소그룹 관계전도가 더 우선

시 돼야 할까?

첫째, 전도는 한 번의 사건이기보다는 일

련의 과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 번의 복음 증거로 신앙을 갖게 되는 일

은 거의 없다. 한 번 듣고 회심하는 사람은 

30퍼센트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심은 오랜 시간 다양한 복음 증거를 듣고 

복음을 몸소 경험한 결과이다. 회심은 단번

의 사건보다는 과정에 가깝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미미한 목소

리보다 웅장한 코러스가 더 강력하게 영혼

을 사로잡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복

음전도의 의무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안정

적이다. 공동의 복음증거는 도시에서 복음

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공

동체는 주일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누고, 먹

을 것도 나누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가

난한 사람도 돕고, 서로의 경조사도 챙긴다. 

이러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향

해 나아가도록 함께 복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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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의 기본단위를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소그룹.컴, 개인적 복음 전도방식보다 소그룹/공동체 중심 전도방법 영향력 소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일하고 어울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음의 메타포를 제공하신다. 구원의 능

력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

이다.

조나단 도슨(Jonathan K. Dodson)은 현재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자리한 오스틴시티라이프교회(Austin City Life Church)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는 복음 중심의 제자도를 확장하기 위한 일

환으로 지씨엠 콜렉티브(GCM Collective), 플렌 트알(PlantR: 

Reorganizing a Network for Movement), 그리고 가스펠 센터드 

디사이플십 닷컴(Gospel Centered Discipleship.com)에서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저널 “성경적 상담”과 그 외 다양한 블로

그에서 기사를 써왔다. 거의 20년간 많은 성도를 제자 삼는 사역에 

몸담아왔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고 있다.

도슨 목사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도 방식들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인주의적 방식에서 탈피한 소그룹 중심의 전도로 나아

가야한다고 말한다.

시론

교회 사역에서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직분자 

선거다. 직분자가 있는 것은 목회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 아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더욱 기

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본무에 충실하려면 직분자

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장로를 세워 놓았더니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위기 때 한 몫씩을 감당

한다. 권사를 세우니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다

니며 위로와 격려를 해서 약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생

활의 참 맛을 알게 해준다. 안수집사 역시 교회에서 

땀 흘리는 일은 도맡아 하니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활기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 선거를 여전히 

피하고 싶은 이유는 당선되는 이들만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지난 선거에도 그랬다. 많은 이들이 당선이 되

었지만 안타깝게도 낙선한 이들이 몇 있었다. 목자의 마음은 양들이 아프면 따라 

아픈 것이다. 당선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환호작약할 수 없었다. 함께 

결과를 듣는 교인들 역시 당선자보다는 낙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조용히 당선

된 이들에게만 축하를 건넨다. 이전에 선거를 치를 때 낙선된 한 가정은 끝없는 설

득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회를 떠났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친구 목사에게 했더니 

자기는 선거를 잘못해서 수십 명이 떼 지어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선

거를 하는 당일에 어느 낙선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예배당으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1905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조덕삼이라는 이가 세

운 교회다. 조덕삼은 운수업과 광산업을 하는 엄청난 부자였기에 교회를 자기의 돈

을 내서 세웠다. 그런데 그 집에서 머슴을 살던 이자익이라는 자가 함께 예수를 믿

고 같은 날에 세례를 받았다. 이자익은 조덕삼보다 열다섯 살이나 아래이며, 고아

로 자라서 떠돌다가 여섯 살에 조덕삼의 집에서 받아주어 머슴을 살았다. 그 교회

가 성장을 하여 오십 명쯤 되었을 때 장로 한 명을 피택하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마

침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함께 출마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

은 낙선을 하고 머슴은 당선이 되었다. 결과를 받아든 교인들이 술렁이며 큰 근심

을 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사태를 눈치 챈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

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교회를 더 잘 섬기

겠습니다.” 그러자 불안하고 초조했던 온 교회가 대환영을 하면서 박수를 쳤다. 당

선된 머슴 이자익보다 낙선된 주인 조덕삼이 훨씬 더 존경받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2대 장로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덕삼 장로는 모

든 경비를 대주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키고 공부를 하게 했다. 그 

후 목사가 되자 조 장로가 나서서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역사상 세 

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는 초유의 목사가 되었다. 조덕삼 장로는 4선 국회의원이

었던 고 조세형 의원의 조부이다.

당선자는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

야 한다. 말과 행실에서, 교회의 출석과 봉사와 헌금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앞장서야 한다. 문제를 해결

하라고 직분자를 세웠는데도 종종 문제를 만드는 직분자들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

에 빠진다. 일꾼을 세웠더니 일감만 되기도 한다. 장로는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로, 

권사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안수집사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형님 같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 낙선자는, 선거는 사람이 하지만 당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숙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배신

감에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

엇인지 묻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덕삼 장로의 예와 같이 교인들에게 더

욱 존경받고 또한 큰 축복이 임한다.

직분자 선거가 있던 날 저녁에 당선한 이들에게는 축하의 전화를, 낙선한 이들에

게는 위로의 전화를 드렸다. 당선될 줄만 알았던 낙선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직 마

음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리어 위로의 문

자를 전해왔다. “저는 괜찮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미리 평안의 마음을 주셨

습니다. 제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단지 다음 주일에 성도님들 대할 

때 인간인지라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또한 내 자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목사님도 속상해 하지 마세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께 민폐 끼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

요.”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임했다. 그 낙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 깊은 성도가 

되는 모습이 마음에 그려졌다. 하나님은 교회사역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도 교회가 성장,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도 자라가게 하신다.

어느 낙선자 이야기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시대가 개인주의화 될수록 사명 위한 공동체성 회복에 집중

소그룹은 선교적 가족공동체로 공동체적 변화에 초점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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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원에는 환자의 응급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의 비상 코

드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코드가 ‘코드 블루(Code 

Blue)’입니다. 자신의 병실이나 응급센터 혹은 중환자실 등에서 

갑자기 사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병원 전체에 코드 블루가 발

생했음을 즉각 방송합니다. 응급처치팀(Rapid Response Team)

을 비롯한 모든 관련 스태프들이 그 위치로 달려가는 흡사 전쟁

을 방불케 하는 모습들이 목격됩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채플린 

역시 코드 블루 상황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환자

와 그 자리에 모여 응급조치를 하는 의사와 간호사, 모든 스태프

들을 위해 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물론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자가족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역

할도 온전히 채플린의 몫입니다. 기독교나 캐톨릭계 병원에서는 

코드 블루 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잠시 묵념을 하거나 짧은 기도를 해서 고인을 기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며, 스태프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병원은 환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소위 Advance 

Directive(AD, 사전의향서)에 따라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AD는 병원에 따라 조금 길

게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도입되어, 사전 의향서, 

사전선택, 혹은 사전의료의향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AD는 쉽게 말해서 환자가 의식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을 때 담당 주치의나 치료받게 될 병원 측에 자신의 의학적 응급 상태에서 어

떤 조치를 받기를 원하고 어떤 조치는 하지 말 것을 미리 밝혀놓는 일종의 유언장 역할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의식이 없거나 의료진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며 진료 방안에 대해 환자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법적 대리인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이 되기도 합니

다. DPOA(Designated Power Of Attorney, 지정 피위임권자)를 가령 배우자나 자녀 중 한 사람 

가운데 지정해 놓으면 환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의 최종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갖게 되

어 가족 간의 이견이나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어 신속히 

진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의 병상 침대 머리에 보면 가끔 DNR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DNR은 

Do Not Resuscitate라는 말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심폐소생술금지라고 합니다. 즉 심장마비 상

태가 와도 인공적으로 심폐소생술(CPR)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

명 연장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사실 노약자 환자들의 경우, AD에 DNR 등의 명

시가 없으면, 꺼져가는 심장 박동을 되살리기 위해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가슴을 짓누르는 심폐 

소생술로 깨어나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고 전기 충격기 등으로 인해 마치 전기 고

문을 받는 것처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소생한 환자들에 의해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도, 노약자들의 경우는 심폐소생술로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안히 생애를 마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이생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

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의료진들은 대부분 자신의 AD에 DNR과 심지어 DNI(Do Not 

Intubate, 기도삽관금지)까지도 지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흡곤란이 왔을 때 기도에 강제로 플라스틱 튜브를 삽입해서 산소호흡을 시켜 주는 장치 역시 

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기도삽관을 하면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지만,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마지막 유언 한 마디도 못한 채 운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가족들, 특히 위임권자의 동의하에 기도 주입관을 빼주어 편안

하게 세상을 하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기도 주입관을 제거하면 당장 돌아가실 거라며 반대하는 경우, 미리 작성해 놓은 AD가 없으면 

어떤 의사도 골치 아프게 나서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지켜보게 됩니다. 

AD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POLST(Physician’s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생명연장치료를 위한 의사권고사항)입니다. 각 주별로 조금씩 양식이 

다르지만, 가주 양식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해당란에 자신이 원

하는 대로 작성해서 주치의와 병원 소셜워커(Social Worker) 혹은 채플린에게 전해 주시면 입

력이 되어 모든 진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다시 작성하실 수 있

습니다. AD나 POLST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어도 자신은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도 

하고 모든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받겠다고 명기한 환자를 소위 FULL CODE환자라고 하는데, 이

런 환자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이든 다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며 사전에 미리 의료결정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심폐소

생술이나 기도삽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거부한 채, 단지 편안한 임종을 위한 적절한 진통제만

으로(Comfort Care) 평화로운 이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

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셨던 분인지도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천국과 영생

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자손들에게 신

앙의 삶을 당부하며 기도 속에 소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잘 죽는 것(Well Dying)이 더 중요하

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자 주: 모든 임상목회컬럼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은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

련 법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td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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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에서 계속>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믿는 사람들

이 더 많이 다가갈수록, 특히 그들이 유

기적 관계를 형성해 복음을 전할수록 

한 영혼의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 삶에 가장 효과적

인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둘째, 전도는 개인에 대

한 복음 선포 뿐 아니라 여

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적 삶의 형태도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도는 복음 선포와 더불

어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혼자

서도 진리를 알 수 있다. 그

러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복음의 삶

은 개인의 모범도 중요하지

만,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현대

인의 대부분의 삶의 형태는 타인과 밀

접히 연계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런 밀접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

게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지 다각도의 

모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

가 개인적 변화보다 공동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 사명

의 공동체가 되고자 구원받는 것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보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도, 그가 

보고 자란 공동체가 다양한 신앙인 개

개인의 느슨한 모임인지, 아니면 한 사

명으로 움직이는 긴밀한 조직인지에 따

라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갖게 된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

히 하면서도 결국은 복 받는 개인을 강

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이 

복 받고 개인이 변화하는데 궁

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

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소그룹이 전도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는 가장 

기초적인 척도가 된다. 만약 우

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님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

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

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

겠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 내어 복음을 

먼저 증거 해보아야 한다. 가정을 오픈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개개인의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영적 가족인 소그룹을 오

픈하는 것이 필요하다.

<1면에서 계속>

특별히 젊은 크리스천들 즉 밀레니엄 

크리스천들 중 40%는 심지어 주일 설

교 내용을 구글 검색을 통해 사실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정도이기 때문이

다.

결국 갤럽을 통해 밝혀진 설문 결과

는 회중들이 이제는 누가 설교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설교되어지는 가

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이 검증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53%의 

개신교인들과 53%의 미국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로 “다이내믹한 종

교 지도자의 설교나 영감”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경중심 설교의 중요성은 이미 사람

들을 제자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회개한 소위 “구도자 예배” 유형 교회

들에서까지 재조명된다. 바로 불신자들

이나 크리스천 되기를 거부한 교인들에

게 호소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성경중

심으로 신학적 성찰이 담겨진 설교가 

있는 예배라고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지난해 에드 스테처는 이러한 움직임

들(오클라호마 메가교회, Life Church)

을 소개하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한 성

경적 내용들이 담긴 설교가 불신자들에

게 호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다시 말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진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현상을 알려줬다.

팀 켈러 목사는 2015년에 출간된 책

(Preaching)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중심

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거기에 상황화

와 문화적 연관을 담은 예화들을 적절

히 소개한다고 자신의 설교 노하우를 

밝혔다. 그리고 1년 설교할 주제들을 미

리 정하고 설교 10일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캘러 목사는 “만약 우리가 설교 준비

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성

령의 도움으로 설교의 능력이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말

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설교하자마자, 사람들이 병 고

침을 받고 변화된다고 가정해서는 안된

다고 말한다. 물론 기도의 양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설교에 성령의 임재가 

올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길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

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해야한다는 것

이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설교자의 주

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위대한 

설교는 바로 성령의 주관 안에서만 이

뤄진다”고 고백한다.

결론으로, 한결같이 성경적이면서 하

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설교로 

주일 강단이 채색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여기에 ‘오직믿음’(Sola Fide), ‘오직성

경’(Sola Scriptura), ‘오직은혜’(Sola 

Gratia)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언제라

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a Deo 

Gloria)이 선포될 때, 교회는 능히 성장

하며 능히 죄와 세속주의를 향해서 싸

워 승리할 줄 믿는다.

성경중심 설교가 교회의 희망

전도의 기본단위를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진지하고 성경적 통찰 있는 설교가 삶 변화시킬 최적 기회

“들을 귀 있는 자들...” 구도자예배유형 교회들서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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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요동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6, 7개월 정도가 

지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갖

가지의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본

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으로 점차 넓

어집니다. 먹고사는 일로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아직 나

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서 생각되는 갖가지의 대상으

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

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외

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

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두려움이 무엇이건 간에 

만일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평

화를 빼앗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

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닌 것입니

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

실입니다.

두려움은 어두움에서 출발합니

다. 어두움은 사탄의 본질 중의 하

나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흔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어두움을 

향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

의 실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

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

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빛이 되십니

다. 그 분을 마음속에 주(主)로 받

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원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

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

다.

인생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를 지나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예

상치 않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

보라가 치고 성난 파도를 만나기

도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갖가지의 시련이 닥칩니다. 개인적

으로는 물론이고 국가도 그렇습니

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세기의 

가공할만한 끔찍한 비극들을 경험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크던지 작던지 모든 재난

과 환난으로부터 능히 피하여 스

스로 구원할 수가 없음을 새삼 깨

닫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

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누구

도 지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

다(시편 27:1). 다윗은 일찍이 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님은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

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 후반을 보면 하나

님은 구원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산성, 방

패, 요새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생

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

처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

로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

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을 믿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

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떤 악

한 것들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

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

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

니다. 그것은 비록 이 세상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

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잠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이란 

영혼이 어두움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죽

음으로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

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

도생활이 중단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 하실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쉽게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

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

신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는 말은 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만

인평등의 기초개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

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죄를 짓고

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

로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

단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감찰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 판단과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

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세상의 온

갖 불의와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러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서 그것들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

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

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

것은 우리를 멸망의 깊은 수렁으

로 이끌어 가는 사망의 잠인 것입

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죄

까지를 살펴 행한 대로 보응하시

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

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

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시대

사조에 침몰한 교회는 이제 광풍

이 일고 있는 바다 한 가운데 표류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도해야 할 

진리의 등대는 온갖 잡동사니로 

혼탁해져서 그 빛을 잃고 있습니

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

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개개

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근신하며 진

정 두려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

음에 다시 한 번 새기고, 신실한 믿

음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ivingstonech@gmail.com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푸/른/초/장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 시편 13편 1-6절 )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던 해 

무서운 전염병이 한국 전역을 휩

쓸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여 

하루에 700명에서 1,000명씩 죽

어갔습니다. 그 병이 퍼지는 속도

가 너무 빨라서 대책이 없었습니

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족의 시

체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

해 두는가 하면, 집 안에 한 사람

이 그 병에 걸리면 다른 식구들은 

다 피하고 환자 혼자 앓다가 죽어

가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

다. 그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

이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 시

체들을 목욕시켜서 정중하게 관

에 모셔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버

리고 간 환자들을 찾아가서 소독

도 하고 치료도 해 주어서 많은 사

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를 야소교, 서

양종교라 하여 핍박하고 미워하

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서 새로운 호감을 갖게 되었고 황

실에서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종황제가 기독교를 높이 평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조상제사 안하는 불효의 종교라

고 핍박하던 유교의 골수분자들

이 기독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버리고 간 부모님의 시

신을 기독교인들이 거두어 주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기 때문

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무서

운 속도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가운

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

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천사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났

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뿔

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다

락방에 모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고 그들은 하나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예수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바

로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입니다.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

가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

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

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미국의 청교도신앙 회복의 역

사, 위기상황에 있는 조국의 회복

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인

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와 마귀권

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그

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

아가며 다니엘처럼 조국을 위해 

기도의 창을 열고 목숨 걸고 중보

기도 할 때 진정 부흥과 회복이 일

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구한말의 정

치상황과 흡사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도마 위에 놓고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땅엔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교신앙으로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세

계선교의 마지막 주역의 사명을 

받은 한국이기에 조국은 결코 망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님께서 고쳐서라도 세계의 제사

장 나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

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

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부활의 기

적이 조국 땅에도 일어날 줄 믿습

니다.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목회서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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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로마서 6-7장의 말씀대로 율법

에서 자유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한 예로 십일조도 구약의 율법시

대에나 해당되기에 오늘날의 은혜시대에는 그런 것에 메일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시는 데요...

-오렌지카운티 M 장로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치과

에 가서 스켈링을 합니다. 스켈링은 의사의 말에 의하면 “치매

와 뇌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과에 

가면 스켈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잇몸주변을 엑스레

이로 여러 군데 촬영을 합니다. 율법의 효능은 마치 엑스레이

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훤하게 잘 보여주

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환하게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롬7:7).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성경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것은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내 자

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알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

체는 로마서 3장 20절에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

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님이 우주 밖에

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죄에서의 자유, 로마서 6장과 7장은 

율법에서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옛 남

편인 율법에서 자유를 받아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재혼하여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즉 “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열렸다”

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

종 있음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어. 우리는 은혜시대

에 살게 되었기에 율법의 말씀에 전혀 부담 느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시대에나 해

당되는 말이야”라고 말하며 율법을 경시하는 소위 반율법주

의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설혹 우

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해도 그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의미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

년이라고도 하고 관원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을 보

게 된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예수님께 묻는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대답하신다. “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청년은 대답

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

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청년에

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

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

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런데 예

수님께서 네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

르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

하시자, 이에 반응하는 청년의 모습

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이

유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라고 성경은 더 분명한 이유를 말한

다. 

자기생각 자기마음 자기의 길

이 청년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가 보여주는 행동을 좀더 잘 이해하

기 위하여 한 단어를 첨가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생각”이다. 이 단어

를 첨가해서 말씀을 완성하면, “그 청

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

각과 맞지 않아 근심하며 돌아가니

라.” 이렇게 설명가능해질 것이다. 겉

으로 보여지는 이 청년의 질문은 누

가 보아도 그가 신실한 신앙인임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의 행

동을 보면,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정

답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

다는 말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만족 속에

서 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기 생

각”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하였

던 것이다. 주님은 그런 청년의 마음

을 보시고 영생은 너의 선한 행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던 것이다. 네 마음이 온통 빼앗

겨 있는 재물을 부인하고 네 마음도 

몸도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으로 가

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던 이 청년은 생명도, 진

리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마음 자

기 길로 돌아서 버렸던 것이다. 믿음

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신뢰, 자기 믿음이 인생의 행동도 결

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생각에 빠진 교회와 예배자들

오늘날 교회들,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런 청년과 같은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

생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관해서 엄

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

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

은 사람들이 “자기생각”에 빠져 있음

을 본다. 결국, 이러한 자기생각에 대

한 믿음들이 마침내 그들의 행위가운

데 복되지 못한 열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는 성경에 있

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다. 재물과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

혀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행실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

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행위의 선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

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주의 말씀으

로 채울 수 있는 예배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 생명

의 말씀을 전해도 귀로는 듣지만 마

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롯유다의 자기생각

예수님의 제자가운데 가룟유다의 

실패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

자기 생각‘이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

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증거 하는 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가룟유다를 제

자로 부르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가르

치셨다. 게다가 재정을 맡는 중대한 

일도 가룟유다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그는 제자로 부름 받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는 했지만 결국

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게 된

다. 그렇다면 가룟유다는 어째서 이

런 큰 죄를 짓게 된 것일까? 

예수님과 가까이 함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가까이 있어도 다른 마음

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룟유다와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도 “자기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가

룟유다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지 못하면 가룟유다가 된

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

을 버리지 못하면 가룟유다같이 될 

것이며, 믿음도 영생도 다 잃어버리

는 비참한 인생에 떨어지고 말 것이

다.         

이렇게 “자기생각”에 사로잡혀 있

던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은 결코 이스

라엘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

야로 보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제자

가 되고 만다. 예수님을 찾아온 재물 

많은 청년도 예수님께서 영생에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예수님이라

는 존재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영생으로 인

도할 구세주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며, 그 결

과로 그는 주님 앞을 떠나가는 존재

가 되었던 것이다.

“자기생각”을 강조하는 시대. 

16세기말에서 18세기말까지 일어

났던 계몽주의는 무지하게 살아가던 

많은 대중들에게 “자기생각”의 중요

성을 일깨운 큰 사건이었다. 또한 18

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주와 농민으

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세습적 부를 누리며, 세

습적인 가난을 인정했던 생활의 방식

을 힘쓰고 노력하며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재물을 얻는 사회로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에 들

어오면서 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

게 되었다. 생각하며 사고하는 힘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되는 그런 시

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이런 “자기생각”을 개성이

라는 멋있는 단어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자기 개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 

그래서 부모들이나 학교가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교육하고 양육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개성

만이 너무나 두드러지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자

기생각, 자기개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성

공의 요인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 “

자기생각”만 가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다. 마침내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

서 “자기생각”을 버리지 못하므로 부

자 청년과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말

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셔도 사람이 

보아도 추한 모습이 된다.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 예배

함에 있어 내 생각, “자기생각”을 내

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생

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우며 따

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기적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영적존재로 새로워질 것이다. 봉사의 

열정도 중요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섬김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성

도는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

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존재

라는 것이다. 세상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 탐욕과 자기체면과 위선 

같은 “자기생각”을 버릴 때에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잘 들

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들음으로 

회복은 시작된다. 들음으로 믿음이, 

들음으로 능력이, 들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렇게 잘 들음으로 자라난 믿음이 

세상적인 자기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

님의 생각으로 그 영혼을 복되게 채

워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생각”에 가득차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회개도, 감

사도 없이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교회

를 가까이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선

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삶을 채우며 주를 

따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이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자기생각, 개성, 영적실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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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볼로벤족

은 라오스 

남 서 부 의 

기름진 고

원 지 대 에 

거주한다. 

이 고원은 

해 발  약 

3,500피트

에 위치하며, 한때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내전과 뒤떨어

지는 교통 상황, 농작물 질병 등으

로 인해 커피, 면화, 담배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볼로벤족의 조상은 9-13세기에 

흥왕했던 대 크메르제국 사람들이

다. 번성기의 크메르제국은 현재

의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를 포함하는 대 제국이었으

나, 타이족과 베트남인들의 침입 

후 쇠퇴했다. 앙코르로 알려진 캄

보디아 왕국의 중심은 볼로벤 지

역에 위치했으며, 오늘날도 이곳

에는 8-12세기 유물과 유적의 옛

터들이 있다.

근래에 라오스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라오스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해

왔다. 특별히 볼로벤족은 라오족, 

중국인 상인들, 유럽 식민자들과 

접촉을 했던 까닭에 다른 종족들

을 잘 알고 지낸다.

삶의 모습

볼로벤족은 농업기술을 통해 라

오스에서 다른 종족들과 무역관계

를 형성함으로 흥미로운 경제적 

네트워크를 발달시켰다. 볼로벤족

은 아이리쉬 감자를 재배했는데, 

이 감자는 라오스가 프랑스령 인

도차이나의 일부였던 때 프랑스에 

의해 라오스에 소개됐다. 그 후 감

자는 중요한 농작물로 발전했고, 

볼로벤족은 유럽인들과 중국인들

을 포함하는 무역 네트워크에 참

여하게 됐다. 이제는 다른 종족들

이 볼로벤족을 위해 일하고 생산

물을 중국 상인에게 판매한다. 볼

로벤족은 또한 쌀, 옥수수, 후추, 

얌(yam), 다른 야채 등을 재배한

다.  수출을 위해 카르다몸

(cardamom), 계피 등과 같은 향료

도 재배한다.

볼로벤족은 이 지역의 다른 종

족들과는 달리 직조나 금속공예 

등은 하지 않으며, 목공에 뛰어난 

재능을 나타낸다. 또, 볼로벤 고원

에는 조각할 때 사용하는 돌인 "파

고디트(Pagodite)"가 매장돼있다

고 한다.

볼로벤족은 남서 몬순 궤도상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160인

치(4,000mm) 이상으로 라오스에

서 가장 강수가 많은 지역이다. 볼

로벤 마을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로, 가옥은 직사각형, 대말 위에 고

상식으로 집을 지어 층계를 통해 

출입한다.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짚

이나 나무 벽, 짚이나 기와지붕, 대

나무나 나무 마루로 이뤄졌다. 각 

가옥에는 야채와 풀을 키우는 부

엌 정원이 따로 있다.

마을은 볼로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다. 각 마을에

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수장

이 있다. 볼로벤족들은 라오스 국

민들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활동

하는 특별한 정치적 대표자는 없

다. 가족의 지도권은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이 갖는다.

볼로벤족은 약간 독특한 결혼관

습이 있는데, 결혼할 부부는 서로 

동의해야만 한다. 초혼의 경우에

는 신부비(bride price), 노동

(bride service), 혼인지참금 등은 

없다. 재혼의 경우에는 신랑은 두 

번째 부인의 부모에게 신부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마을의 수장은 

결혼식을 주례하며 결혼의식을 공

인하는 서류를 만들어준다.

신앙

볼로벤 사회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

에는 조상숭배와 정령숭배와 같은 

전통 민족종교의 모습을 많이 갖

는다. 볼로벤족 사람들은 조상들

의 영혼이 자신들의 생활에 관계

되며 개입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

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영혼들을 

돌보고 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강, 숲, 산, 나무와 같

은 자연 대상들의 영혼이 직접적

으로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

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무암 토질의 볼로벤 고원에는 

다량의 광석이 매장돼 있다. 볼로

벤 고원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

태이나 잠재력과 가망성은 매우 

높다. 고원에서 수력발전이 가능

하고 알루미늄 광석이 생산되나, 

철도가 없고 도로망이 엉망인 것

이 주된 장애가 된다. 불충분한 자

원, 부족한 인력, 부적당한 지식과 

기술이 라오스 정부가 개발정책을 

시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라오스의 볼로벤(Boloven)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켄터키주, 성경 선택과목으로 채택

미국 켄터키주가 

성경을 정식 교과목

으로 채택했다. 매트 

베빈 켄터키 주지사

는 최근 공립학교에

서 성경을 선택과목

으로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주 정부 규정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사회 전반에 기독교 전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교육구를 관

할하는 주정부가 성경을 공식 교과목으로 인정한 것

이라 주목된다. 

D. J. 존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주 의회

에서 찬성 34표 대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존슨 의원은 

“성경을 가르치길 원하는 지방 교육청이나 공립학교

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법안은 성경이 사회와 문화뿐 아니라 문

학·법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가르

치기 위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성경 과목은 성경의 내용과 등장인물, 시와 이야기 

등을 가르치는 교과다. 학생들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

의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성경이 역사와 사회 각 

분야에 미친 영향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일부 학교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주 정부의 공식 

지침은 없던 상태였다.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학생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

하는 학교도 많았다. 

폴 키트우드 켄터키 침례교단 실행이사는 “그동안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과 교사

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밝히지 못했다”며 “법안 통

과는 성경이 학교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종교탄압 3년 만에 증가

전 세계적으로 당

국의 종교탄압과 종

교와 관련된 사회적 

적대감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11일 월스트리트저

널(WSJ)에 따르면 연

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공개한 연구 보고서

에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적대감에 따른 종교적 제

약 수준이 2015년 전 세계 40% 국가에서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4%에서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

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부의 종교탄압이 가

장 높은 편이었으나,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유럽이

었다. 중동 등지에서 전쟁을 피해 달아난 난민이 유럽

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

석이다. 유럽에는 2015년에 전년도의 거의 두 배 수준

인 약 130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됐다.

종교 단체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압을 겪었

으며, 특히 무슬림은 유럽 전체의 약 71%에서 사회적 

적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이끈 카타연 키시는 "유럽의 무슬림은 

정부의 무력 사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

했다. 무력 사용은 체포와 구금, 개인 자산 훼손, 추방 

등을 포함한다. 특히, 테러 위협이 커지며 종교적 탄압

이 더 거세졌다.

2015년에만 두 차례 큰 테러 공격을 당한 프랑스는 

정부가 종교 단체에 200회 이상 무력을 사용한 유럽 

국가 2곳 중 하나로 기록됐다. 나머지 한개 국가는 러

시아로 최근 몇 년 사이 이슬람교, 사이언톨로지, 여호

와의 증인 등 다양한 종교를 배척하고 있다. 

러시아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다수를 법정에 세웠

으며 이 종교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도 보인다.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교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기독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탄

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 “하나님 도움으로 한반도서 자유 승리할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부활절 예배

를 드리며 전했던 메

시지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양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반도에서에 자유가 승리할 것이

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부인 캐런 여사, 두 딸과 함께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아주 특별한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

해 감사하다”면서 “아내와 두 딸이 한국의 모든 분께 

부활절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운을 뗐다. 

펜스 부통령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신실한 백

부장(마8:5-13, 눅7:1-10) 예화로 장병들을 위로했

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만난 군인은 집안 일꾼 중 하

나가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했다”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려 했을 때 

군인은 ‘저와 동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권위 아

래 있는 자에게 명령하면 그가 수행합니다’라며 주님

께서 명령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줬다”

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내가 감명 받은 점은 예수님이 가버

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군인과 만났을 때 놀라셨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동안 그분을 놀라

게 한 유일한 사건으로, 주님은 권위에 복종하는 군인

의 자세와 믿음을 보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수 그

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

인 부활절, 저도 이곳 군인과 군인가족을 보면서 놀랐

고 겸손해지게 됐다”고 격려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 45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

전해 53년 동성무공훈장을 받은 부친인 에드워드 펜

스 중령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한국이 누려

온 자유와 성공 뒤에는 60년 전 한국과 미국의 군인이 

함께 싸웠던 희생이 있었다”면서 “오늘 부활절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곳에서 전쟁을 치른 군인 중 한사

람이 저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9년이 지났지만 가족

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면서 “아버지도 

자신이 오래전 다녀간 이 땅을 방문하는 셋째 아들과 

오래전 전쟁터에서 희생의 결과로 자유와 번영을 누

리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감격스러워했

다.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 특히 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역사적 동

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사실과, 여러분과 하나

님의 도움으로 한반도에서 자유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6선 하원의원과 인디애나 주지사를 역임한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크

리스천 정치지도자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아

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과거 

발언이 최근 화제가 됐다.  

화재로 모든 것 잃은 부부 “단 한 가지는 남았다” 

차고에서 난 불이 

집에 옮겨붙으며 모든 

것을 태웠다. 그러나 

단 한가지를 제외하

고.

최근 미국의 보도매

체 갓바인은 미국 테

네시주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테네시주에 사는 저스틴과 신시아 바그너는 일요일 

밤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쾌한 냄새에 신경이 곤두

섰다. 부부는 이 냄새가 무엇이 타고 있는 냄새임을 금

세 알아차렸다. 부부는 곧장 밖으로 나갔다.

냄새는 집 바깥에서 나고 있었고 저스틴은 현관에

서 차고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집과 차고 사이에 있는 차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이미 

화염이 차를 덮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아내

에게 말했어요. '차를 버리고 빠져 나갑시다. 다른 것

은 걱정하지 말고 소방대원에게 맡겨요."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지만 전 재산이 타버리는 것

을 눈앞에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화재로 인해 차고

가 파괴됐고, 2층짜리 집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차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저스틴은 "우리가 소유한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스틴과 신시아는 그 다음날 잿더미를 파

헤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살아남았음을 발견했다. 

재 속에는 부부의 성경이 있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이 타 버렸고 책의 가장자리가 불에 탔으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열려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스틴은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성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분명

한 신호였다. "어쩌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

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

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

이 나를 안심시키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이 모

든 것을 통해 너의 삶을 구했다. 나는 너희가 이 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령 할머니, 장수 비결은 ‘일과 기독교 신앙’

바이올렛 브라운

은 자메이카 서부

의 집 주변에서 사

탕수수를 자르는 일

로 생애의 대부분

을 보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피했으며 지난달 

117번째 생일을 맞았다. 지난 15일 1899년 11월 29

일에 태어난 이탈리아의 엠마 모라노가 사망하자 그

녀는 '세계 최고령자' 타이틀을 갖게 됐다. 

미국 보도매체 폭스에 따르면 브라운은 AP통신과

의 인터뷰에서 "매우 놀랐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것

에 대해 감사합니다"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브라운은 1900년 3월 10일생이다. 그녀는 미국 노

인학연구소(Gerontology Research Group)가 공식

적으로 인정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령자다. 이 소

식이 전해지자 자메이카의 총리 앤드류 홀네스는 트

위터에 브라운의 사진과 함께 "축하한다"는 메시지

를 남기기도 했다. 

브라운은 두 명의 간병인을 두고 있으며 집에서 휴

식하며 97세의 아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혼자 앉아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녀는 청력은 많이 나빠졌지만 가족에 대한 질문에

는 신속하게 대답하는 민첩함을 보였다. 

그녀는 장수의 비결을 일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

했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노래하

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모든 시간을 교

회에서 보냈어요."

F. 그레이엄, 친트럼프 행보에 전도집회 타격

빌리 그레이엄 목

사의 장남인 프랭

클린 그레이엄 목

사의 정치적 행보

가 논란이 되면서 

그가 이끄는 대형 

전도집회인 ‘페스티

벌(Festival)’이 타

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그의 정책을 지지해온 그레이엄 목사에게까

지 번진 셈이다.  

19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 크리스천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교계 지도자들은 오는 

11월 11-12일 오슬로에서 예정된 페스티벌 집회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레이엄 목사의 언행이 복음 전파에 방해

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르웨이 아그데르대학 스테판 피셔 호이렘 종교

역사학 교수는 “미국 45대(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이

엄 목사의 밀접한 관계는 유럽에서의 복음 증거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오슬로 크리스천 지

도자들은 (페스티벌 집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

다”고 전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복음주의권에서 그

레이엄 목사의 신학을 공유하는 최대 크리스천 싱크

탱크도 그레이엄 목사와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레이엄 목사는 대선 때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

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적 기독교 가치를 내세

우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페스티벌 집회 주최 측은 일단 예정대로 오슬로 대

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페스티벌 사역팀 관계자는 “

집회는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

도”라며 “집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우리의 희

망은 오슬로 사람들이 와서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 페스티벌 집회를 위한 오슬로 교

회 목회자 초청 모임에는 5명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

졌다. 

그레이엄 목사의 페스티벌 집회에 대한 반대가 이

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3-5일 캐나다 밴쿠버에

서 열렸던 집회에서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

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예수는 난민이었다’ ‘

증오가 아니라 희망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었다.  

지난 2월 10∼12일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열린 

페스티벌 집회에서도 교계 지도자들이 집회 전에 성

명을 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 공격하는 트럼프의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며 “

트럼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레이엄 목사도 하

나님나라의 가치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

다. 

성적·장래 스트레스…韓학생 삶 만족도 세계 최하위

한국 학생의 행복

도를 나타내는 삶 만

족도 지수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꼴찌'

와 다름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OECD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일환

으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72개국 15세 학생 54

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삶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

국은 10점 만점에 6.36을 기록했다.

OECD는 지난 2015년 각국 학생들에게 '최근의 생

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충분히 

만족한다)까지의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했다.

한국의 지수는 OECD 회원국 평균(7.31)을 크게 밑

돌 뿐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회원국

은 터키(6.12)가 유일했다. 멕시코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수인 8.27을 받은 가운데 핀란드

(7.89), 네덜란드(7.83), 아이슬란드(7.80), 스위스 

(7.72)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7.36점을 기록했다.

주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은 학생 응답자의 

절반이 겨우 넘는 53%가 삶에 아주 만족하거나 만

족하고 있다고 답해 OECD 평균인 71%보다 한참 못 

미쳤다. 특히 한국 학생 응답자 22%가 가장 낮은 삶 

만족도를 뜻하는 4 이하의 점수를 줬다. 이는 OECD 

평균(12%)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한국 학생의 

75%는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에 대해 걱정

한다"고 답했는데 이처럼 응답한 비율은 OECD 평균 

66%보다 9%포인트 높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한국 학생들의 만족도가 낙제 수

준인 데에는 학업과 장래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 영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 성취 욕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 한국 학생 응답자 중 무엇을 하던 최고

가 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80%에 달했고, 반에서 

가장 잘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82%나 됐다. 

이는 각각의 OECD 평균인 65%, 59%를 훨씬 넘어서

는 수준이다.

OECD 측은 한국과 중국, 일본 학생들이 독해와 수

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삶에는 덜 만족하고 

있다며 "뛰어난 학습결과는 좋은 삶의 만족을 희생

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건강교육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의 혜택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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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우는 1882년 충북 청원에서 

출생했다. 한학을 배우던 중 그는 

개화사상에 눈을 뜨고 1894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배재학당에 입

학한다. 그는 서재필 등과 협성회

를 조직해 정치토론을 벌이며 근

대화운동에 참여하였다. 1899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 그는 1901

년 한성외국어학교 독일어과에 입

학한다. 그때 정치개혁을 주장하다 

투옥되었는데 이곳에서 이승만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무렵 해리 

C. 셔먼 박사 등의 구명운동에 힘

입어 신흥우는 1903년 초 출옥한

다. 그는 셔먼 선교사의 모교인 남

가주 의과대학교를 소개받고 유학

을 꿈꾸었다.

셔먼 여자선교사

1898년 2월 프로렌스 셔먼 선교

사는 미국 북감리교 의료선교사 

해리 C. 셔먼 박사와 함께 내한했

다. 셔먼 박사는 광혜원에서 의료 

사역을 담당하면서도 제물포, 원

산, 평양, 수원, 공주 등지에 순회 

진료 사역을 감행하다 과로로 병

을 얻어 1900년 도미하였으나 그 

해 7월 25일에 향년 31세의 나이

로 나성에서 소천하였다. 이후 셔

먼 선교사는 두 자녀를 기르며 나

성 거주 한인 선교에 투신하여 자

신이 출석하는 나성제일감리교회

는 한인 선교를 앞장섰다. 그녀는 

1903년 4월에는 나성 인근 포모나

제일감리교회의 ‘젊은부인 해외선

교부’에서 한인 사역을 보고하는 

등 한인 선교를 위하여 백인교회

로부터 기도 후원과 재정적 후원

을 도모했다.

   
도미

신흥우는 25세가 되던 1903년 

도미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

성에 도착했다. 이듬해 그는 셔먼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남가주대학

교 별과 학생으로 2년 과정에서 공

부를 시작했다. 그의 영어 이름은 

Hugh Heungwo Cynn으로 썼다.

 

힐 스트리트 사역

미국남감리교 남가주 연회는 셔

먼 선교사를 한인 선교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녀의 지도하에 신흥우

를 평신도 목사로 임명한다. 1904

년 3월에 ‘사우스힐 스트리트 1519

번지’의 건물을 임대하고 한인기숙

사와 한인 예배처소를 마련한 후 

나성 거주 한인들에게 기독교 가

정을 만들고, 한인 이주자에게 직

장을 알선하며, 한인 유학생들의 

학업을 돕는다는 등의 목적을 세

웠다. 

한인들은 주일 아침에는 나성제

일감리교회 영어 예배에 참석하고 

곧 이어 셔먼 선교사가 인도하는 

주일학교에 참석했다. 주일 오후 

한인 예배처소에서 한국어 주일예

배가 있었는데 신흥우 외에도 유

학생인 김우제도 설교를 담당했고, 

셔먼 선교사가 설교할 경우 신흥

우가 통역을 맡았다. 주일예배 외 

토요일 에프워스 청년회와 금요일 

성경공부반을 운영하며 전도하였

다.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전도한 자들도 있었

다. 교인들은 거의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인 나성제일감리교회에 등록

하였다. 본 예배처소는 북미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가 된다. 

본 교회는 2017

년 현재 나성한

인연합감리교

회가 되어 있

다. 

그리고 매일학교를 개설하여 셔

먼 선교사가 교장이 되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한인들을 

가르쳤다. 이 매일학교는 여름 방

학 때 정규 학교 제도를 가동하여 

남가주 대학교, 학원 Academies,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유학생이 

공부할 경우 한 두 학년을 월반할 

수 있었다. 본 매일학교가 학교 내

에 ‘고용부’를 두어 학교 재정을 자

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

은 한국 교회의 삼자 운동을 연상

케 한다.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한인 유학

생들은 노동하면서 생활비를 조달

했고, 기숙사비도 납부했다. 기숙

사생은 한인 이민자가 나성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

여 자취를 하였다. 1904년 12월에 

이승만과 장홍범 등도 이 기숙사

에서 잠깐 거주했다. 신흥우는 셔

먼 선교사 가정과 함께 임대한 건

물에 거주하면서 위급할 때 신속

하게 한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대

기했다. 

1906년 3월 28일 자의 공립신보

에 따르면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

인 500여 명 가운데 장로교인이 세

례교인 59명과 원입교인 53명으로 

총 112명이었고 감리교 교인은 총 

80여명이었다. 이 80여명이 신흥

우의 목회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된다. 

나성 예배처소에는 교인이 많지

는 않았지만 범사에 ‘재미있게’ 지

냈다는 신문기사가 있다. 그런데 

신흥우가 1906년 1월 평신도 목사

직을 사임하고 김우제가 그 뒤를 

잇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신흥우

가 계속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

인다. 1907년 남가주 연회는 한인 

예배처소가 부흥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1908년 한국 정치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가운데 나라 

걱정에 귀국하는 유학생도 있었지

만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

는 유학생도 있었다. 이 해 8월 신

흥우가 남가주대학교 3학년에, 신

봉희가 남가주대학교 예비과 3학

년에, 남궁염이 본 예비과 2학년

에, 방화중과 이순기가 중학교 2학

년에 그리고 전시중이 1학년에 재

학했다. 미약하지만 예배처소가 그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 자

부심이 컸고, 본 한인 사역이 한인 

선교사 훈련학교와 방불하여 이들 

한인들이 한국과 미주의 한인들에

게 끼칠 큰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

었다.

나성 한인 사역은 ‘일본 사역’ 하

에 있었으나 ‘나성 도시선교회’의 

별도 사역으로 구별되었다. 1908

년에는 '나성 도시선교회' 외에 남

가주대학교 이사였던 A. W. 애드

킨슨 박사와 남가주 연회 감독이 

특별히 협력하였다. 1908년 현재 

재적수는 신흥우를 포함하여 16명

이었다. 

한 달 건물 대여비가 18불이었

고, 셔먼 선교사의 한 달 봉급이 25

불이었던 반면에 신흥우의 한 달 

봉급은 20불이었다. 이로써 한인 

사역에 필요했던 예산은 한 달에 

60불이었고, 1년에 756불에 이르

렀다. 미국 남감리교의 ‘내지선교

부’와 ‘교회연장부’ 등 두 기관이 

285불을 헌금했고, 그 외는 ‘나성 

도시선교회’가 후원했다. 그리고 

기숙사비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

다. 1908년 나성의 헌트 부인은 비

록 가난했지만 ‘주머니’를 손수 만

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한인 전도

를 위하여 헌금하여 다른 이들에

게 귀감이 되었다.

 

1908년 신흥우의 사역은 교회를 

넘어선다. 그 해 3월 친일 외교관

인 미국인 더럼 W. 스티븐스를 저

격한 사건으로 상항에서 재판을 

받던 장인환과 전명운의 법정 통

역을 맡았고, 그 해 12월 상항한인

감리교회가 발간한 ‘대도보’에 기

고하여 문서 선교에 발을 디뎠다. 

매그놀리아 예배처소

1909년 나성 한인 사역이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로 이임되어, 

본 연회 감독인 존 W. 와드만 목사

는 한인 사역을 위하여 300불의 예

산을 청구하였다. 이듬해 예배처소

가 매그놀리아 애비뉴 1620번지로 

이전했다. 그런데 그 해 1월 16일 

주일 밤 교회 재정 조사라는 이유

로 구타하고 칼로 옷을 찢는 등 교

단내에 풍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해 봄 재정 부족으로 

한인 사역을 폐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교인들이 매삭 의

연금을 내어 한인 사역을 유지키

로 결정하고 신흥우와 남궁염이 계

속 사역키로 허락했다. 

1904년 특별학생으로 입학하여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신흥우는 

1905년과 1906년에 걸쳐 의과대

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그 후 문

과대학으로 옮겨 1910년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재학 당시 학

생자원운동에 가담하여 세계선교

에 눈을 떴다. 졸업하던 1910년 당

시 그는 한인 예배처소에 딸린 방

에서 아내 이소사(영어이름 이레

인)와 1909년 나성에서 태어난 딸 

프로렌스와 거주했다. 그의 딸 프

로렌스는 미국 생활의 은인인 셔

먼 선교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

인다. 이곳에서 셔먼 선교사 가정

도 거주했다. 셔먼 선교사는 한인 

사역 이외에 12세의 해리와 10세

의 체스터 등 두 아들의 양육을 위

하여 재봉사로 활동했다.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을 들은 

신흥우는 공립신보에 “오의 심자

중대한국”(吾의 心自中大韓國)이

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글의 부제

대로 한인들에게 “현상에 낙심 말

고 장래의 희망을 두라”고 격려했

다. 이듬해 남가주대학원에서 경제

학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쓴 논문, “한국의 재생(The 

Rebirth of Korea)”에서 한국의 자

주독립 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을 적었다.

귀국

1911년 4월 신흥우는 한국으로 

귀국한다. 이에 유학생이었던 남궁

염, 홍승학, 그리고 염달욱이 설교

를 맡다가, 남가주대학교에 유학온 

민찬호가 신흥우를 이어 부임하게 

된다. 그런데 민찬호가 나성한인장

로교회로 전임하던 1912년에 한인 

감리교 예배처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귀국한 신흥우는 1912

년 배재학당 학당장에 취임했고, 

1959년 별세하기까지 교육계와 정

치계에서 활동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5. 신흥우(1882-1959)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북미 최초한인교회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 전신 나성제일감리교회서 설교

1908년 법정통역과 문서선교...재학시 학생자원운동 가담 세계선교 눈떠

1911년 귀국 배재학당 학당장 역임, 별세까지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활동 

1910년 인구조사. 

셔먼 선교사와 신흥우의 가족 상항이 보인다.

아래 줄 오른쪽부터 

신흥우, 장홍범, 이승만. 1904년 남가주 대학교교 졸업

사우스 힐 스트리트 한인 예배처소 건물, 셔먼 선

교사가 오른쪽 첫 번째에 서 있다

셔먼 선교사와 두 아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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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을 위해 승화된 연애의 

감정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결혼

을 창조의 원리이며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로 생각했다. 그

들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이상적인 삶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아담

스(Thomas Adams)는 “하나님께

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에서 둘

을 창조하신 것처럼 결혼을 통해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남녀가 사랑으

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승화된 사랑이라면 남녀는 하

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에게 이끌

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

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연애는 참 멋

진 그리스도인의 일면을 보여준다. 

다음의 편지는 미국 청교도의 거장 

조나단 에드워즈(Jona th an 

Edwards)가 20세이고 사라 피어

퐁(Sarah Pierrepont)이 13세 일 

때 찬송가 형식으로 편지를 쓴 것

이다. 4년 후 1727년에 그들은 결

혼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사라에드

워즈가 되었다. 여기 그 편지를 쓴 

내용이다.

 "여기 뉴헤이븐에 한 소녀가 있

으니,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

는 위대한 분의 사랑받는 자라. 그 

위대한 분은 그녀에게 은밀하게 오

셔서, 철을 따라 넘치도록 달콤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그녀는 

아무 걱정 없이 오직 그분을 깊이 

생각할 뿐이라네. 그분이 그녀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것과, 그래

서 그분이 자신을 멀리 떨구어 놓

지 않으심을 확신하는 그녀는 묵상

이 깊어지면, 곧 이 세상에서 들려

져 그분이 계신 곳에 올라가기를 

바라네. 거기서 그녀는 그분과 함

께 살고 그의 사랑에 도취되어 영

원히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리. 그

녀 앞에 온 세상의 가장 풍요로운 

보배들을 보여준다 해도 그녀는 귀

찮게 여기며 거들떠보지도 않으리. 

아니 고통이나 근심거리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네. 그녀의 마음에는 

신비스러운 달콤함이, 그녀의 가슴

에는 한 분만을 향한 고결함이 있

으니, 그녀는 가장 의롭고 진실하

다네. 아무도 죄악으로 그녀를 설

득하지 못할 것은, 세상 전부를 준

다고 해도 그녀는 그분을 서운케 

할 수 없기 때문이라네. 그녀의 마

음에는 기이한 달콤함과 고요함, 

우주마냥 넓은 자애가 있으니, 이

는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을 닮음이

라네. 때로 이리저리 달콤한 노래

를 부르며 다니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날 것이로되 누구도 그 기쁨의 

까닭을 모르리.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랑하여 들이나 작은 숲을 걸으

니, 보이지 않는 분이 항상 그녀와 

담소하기에......" 

이렇게 조나단과 사라의 연애 시

절의 사랑의 편지는 하나님을 찬양

하는 찬송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 

3. 청교도의 결혼의 목적

1)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결혼은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에 따라 한 몸을 이

루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그

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

적이란 무엇인가? 청교도들은 결

혼이 창조의 법령이며 인류에게 주

신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를 통하여 경건한 자

손을 확산하는 것은 당연한 목적으

로 이해하였다. 

최초의 청교도 성경 번역자인 마

일스 커버데일(Miles Coverdale)

이 하인리히 벌링거(Heinrich 

Bullinger)의 [기독교 결혼의식

(The Chr i s t i an  Sta te  o f 

Matrimony, 1541)]의 번역에서 말

한 바와 같이 결혼을 “낙원에서 제

정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이해

했다. 청교도는 결혼이 차선이 아

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같

이 인간의 이상적인 삶에 속한 것

이라고 믿었다.

그 결혼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2항에 잘 표현되어 

있다: “첫째로 부부간에 서로 돕는 

것이며, 둘째로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거룩한 씨로 교회를 

증가시키는 것이요, 셋째는 불결과 

문란을 막는 것이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결혼의 목

적으로 보았다. 이는 제임스 패커

의 책 “청교도 사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고 

위로하되, 남편과 아내의 사회보다 

더 가깝고 더 완전하며 더 필요하

고 더 다정하며 더 즐겁고 더 편안

하고 더 불변하며 더 지속적인 사

회는 없다”. 그들은 결혼을 하나님

의 크신 은총과 선물로 생각했다.

2)결혼은 조력자와 위로자와 상

담자가 되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성경대로 첫 번째 결

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남편

에게 아내를 주실 때 아내를 남편

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

편의 조력자요 상담자이며 위로자

가 되게 하셨다고 믿었다. 

위대한 청교도 목사인 메튜 헨리

(Matthew Henry)는 그의 주석 창

세기 2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

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하신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

셨다.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

으신 것은 남자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발가락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에

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남자와 

평등하게, 그리고 그의 팔 아래에

서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하기 위함이

다” 

3)결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

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에

게 늘 자신의 위치와 의무를 상기

시켰을 것이다. 벌링거(Bullinger)

의 크랜머(Cranmmer)의 공동 기

도서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

신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동의로 

맺어주신 것이다. 그들은 그때부터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

도에 따라 모든 일에 동등한 하나

님을 경외함 가운데 자녀를 낳고 

간음을 피하고(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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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

호 도움을 위해 적법한 자녀로 인

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씨로 교회

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부정

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라

고 선언하고 있다.

4. 청교도의 배우자 선정

배우자를 선정할 때 청교도들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늘 신앙적

인 관점에서 출발했으며 막연하게 

상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들을 찾았

다. 청교도 목사 헨리 스미스

(Henry Smith)는 교인들에게 다음

의 다섯 가지 기준을 가르쳤다: “

첫째는 그 영성에 대한 평판, 둘째

는 경건의 모습과 능력, 셋째는 말

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의 유무, 

넷째는 단정함과 검소함의 유무, 

다섯째는 그와 그녀의 친구들의 상

태 등이다. 청교도들도 남녀의 건

강 문제나 지식의 유무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부요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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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배우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어야 하며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

다고 하였다. 또한  두드러지게 사

악한 생활을 하는 자나 멸망 받을

만한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와도 

결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

는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멍

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혹시 믿지 않는 아내를 

얻었을 경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서 남편은 아내의 구원 문제에 깊

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는 아내로 서게 해야 한다

고 가르친다. 아내 역시 믿지 않는 

남편을 얻었을 경우, 자기로 말미

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

도록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

고 말한다. 늘 그리스도와 결합한 

성도임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도록 믿지 않는 남편

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엇

보다 한 남자가 아내를 택할 때 그

는 많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여 

자신의 가치체계를 분명히 세울 필

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younsuklee@hotmail.com

결혼은 창조의 법령이며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선물

1)부부간 돕기 2)거룩한 씨로 교회증가 3)불결과 문란 막기

청교도 신앙 (30)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청교도의 결혼관(2)

영성칼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다윗묵상1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

더라”(삼상30:6b).

하나님과 동행하는 희대의 왕으로 빚어지는 다윗의 광야 훈련

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과 동역자인 왕

되는 훈련임을 깨달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죽

을 맛의 어려움만 첩첩 산중으로 다가오니 그 당혹스런 마음을 헤

아려 본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연속의 폭풍 중에 다윗은 이제까지 함께 하시

며 선한 목자되시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분의 불변하는 성품

을 의지함으로 계속 두려워 떨리는 자신을 믿음의 반석위에 올려

놓는다. 그의 위기에 대처하는 전철이 광야 학생의 교과서가 된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아군의 추격

을 피해 상상외로 적국으로 피신하고, 왕이 제 목숨 살리려 미친 척

을 다하지를 않는가? 기막힌 궁지에 몰려 인생의 바닥을 친다. 죽음 

앞에선 모든 자존심도 명함도 없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까지 발

가벗기셔야만 자신의 속수무책인 모습을 절감하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주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문

제들로 우리를 둘러쌓여 도무지 앞날을 한 치도 보지 못하게 하시

며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것이 해결의 직통 코스임을 가르

치신다.

눈에 불을 키고 다윗의 죽이려고  목숨건 사울의 추격이 다윗을 

괴롭히는 풍랑이라면 그가 탄 배는 어떤 세상 풍랑에도 꺼떡 않는 

안전이 완전 보장되었다. 쫒기는 반면 그를 돕는 자들 또한 예비하

시고, 그로 인해 억울한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계기도 

된다. 누가 누구를 쫒는 것인지? 겉으론 분명 다윗이 쫒기는 자인

데… 쫒기는 다윗은 따르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반면 쫒는 사울은 

저가 악을 따르는 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라진다. 오직 

간신, 이방인들이나 아부위해 고자질할 따름이다.

다윗을 죽이려는 집착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것인 왕의 자리를 

제대로 누려볼 시간이 없다,   저는 왕이건만 어째 하루 단 몇 시간

이라도 마음의 모든 번민을 놓고 쉬질 못하고 시기심으로 왕위를 

빼길까 두려움에 휘둘리는가?

다윗이 육체적으론 힘들고 고달파도 사울의 번민에 비하면 저는 

늘 기도하면 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저의 마음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추기는 감

정에 휘둘리는 사울을 통해 움켜지고자 몸부림치는 권력의 만용이 

실제론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민심이 돌아오도록 다윗의 왕

위를 다져 주시지 않는가!

적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미친 척까지 하며 자기 목숨을 구사일

생 살아난 듯 보이지만…  과연 하나님은 다윗이 만나는 모든 화들

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기막힌 삶의 운영의 묘를 발휘하신다. 죽어

라 쫒는 사울의 광기가 다윗에게 와서는 복으로 희한하게 바뀌는

지 입이 벌어진다.

그뿐 아니라 본인이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억울한 일을 10년간이

나 사울에게서 당하는 바람에  억울한 자들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안

다. 억울한 자들을 위해 진정으로 생명을 내놓는 백성의 성군되는 

훈련을 통과한 저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너그럽

고 감동스럽다.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가? 힘이 무서워 벌벌 떨게 

누르는 폭군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충심으로 왕을 사랑하게 

하는 인복을 최대로 끌어낸다. 계약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왕

과 백성사이를 이끌어낸 희대의 성군이 된다.

 heenlee55@hanmail.net



제38회 미주성결교회 총회가 "함

께하는 성결교회(막14:12)"란 주제

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LA 북

부 우드랜드 힐스 힐튼 호텔과 노

스헐리웃에 있는 연합선교교회(담

임 이상복 목사)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남미 지역

에 있는 11개 지방회 소속 2백여 

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

에서는 신임 총회장에 이상복 목사

(연합선교교회, LA)가 선출됐다. 그

러나 부총회장 선거에서 당선 요건

인 투표참가인원 3분의2 득표가 이

뤄지지 않아 재투표가 실시됐다. 

재투표 결과 목사 부총회장엔 최

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 LA)가 선

출됐으며 이어열린 장로 부총회장 

투표에서는 황규복 장로(롱아일랜

드교회)가 선출됐다. 그리고 서기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부서

기 이병림 목사(바나바교회, 캐나

다), 회계 한상훈 장로(산호세중앙

교회, 북가주), 부회계엔 장석면 장

로(뉴욕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17일저녁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총회장 황하균 목사가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란 제목으로 설교

했고 직전 총회장 조종곤 목사의 

인도로 성찬예식이 열렸다. 이어 한

국에서 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

회장 여성삼 목사와 OMS 총재 밥 

페덜린(Bob Fetherlin) 박사가 축

사했다. 

이어 미주성결교회와 OMS간의 

선교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총무 이

홍근 목사의 광고 후 교단가인 ‘성

결교회의 노래’를 부르고 전 총회

장 박수복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

를 마쳤다.

둘째 날인 18일 오후에는 미주성

결교회 목회자 은퇴연금에 대해 웨

슬리안 연금기금(The Wesleyan 

Pension Fund)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저녁에 열린 선

교특강에선 밥 페덜린 박사가 

OMS(One Mission Society)의 선

교비전을 소개하면서 세계 복음화

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

다. 

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

(Living Water)를 주셨다. 이 생수

가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생수가 흘

러가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하

고 온유해야 한다. 우리 OMS는 앞

으로 십년동안 10억 명의 사람들에

게 적어도 한번은 복음을 듣고, 이

해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도 복음의 빛이 들

어가지 않은 어두운 대륙과 인종들

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운동에 미

주성결교회가 동참해 위대한 결실

을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19일 저녁에 연합선교교회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은 이상복 총회장

의 예식사와 서약, 목사안수후에 황

하균 직전 총회장의 파송기도, 김

광렬 전총회장의 권면, 고남철 전

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는데 목

사 안수를 받는 교역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수, 문인호, 박지

훈, 이경호, 이진경, 이삼열, 이연승, 

정연길, 정한욱, 조순정, 황신우, 루

웬성.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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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허

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

다. 진리(眞理)의 일반적인 뜻은 '

참된 도리'이지만 사전은 그리 간

단하거나 쉽게 설명하지 않는다. 

어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과 대답이 진리가 아

닐까 싶다. 사전의 설명을 보자. 

“진리에 대한 생각은 크게 대응

설적 이론과 정합설적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대응설적 이론을 거슬

러 올라가면 중세의 진리에 대한 

정의 ‘사고와 존재의 합치

(adaequotio intellectus et rei)’를 

거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미친다. 

현대에는 영국의 철학자 G.E.무어

의 ‘철학의 몇 가지 주요문제 Some 

M a i n  P r o b l e m s  o f 

Philosophy’(1953)에서 다시 주장

되었는데 그 요지는 ‘하나의 진술

은 그것이 사실에 대응하면 참이

고 사실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

이다’라는 것이다. 정합설적 이론

은 대응설적 이론을 비판하면서 

발전한 진리관으로,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카르나프의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 The Logical Syntax of 

Language’(1937)에서 전개되었다. 

카르나프에 따르면 진리는 명제들

의 일관성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

의 명제는 선택된 명제들의 집합

(corpus)과 정합하지 않을 때 거짓

이고 그 집합 속에 명제가 정합성

을 포함할 때 참이 된다. 이외에 프

로타고라스에 의한 진리의 인간척

도설, 만민의 일치(consensus 

gentium)가 진리라는 설, 진리의 

기준이 지식의 유효성에 있다고 

하는 실용주의 진리관 등이 있다. 

살펴볼수록 어려운 학설이며 논쟁

이다. 

다른 사전에서는 진리(眞理)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

치나 법칙을 뜻한다. 참, 진실 등으

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항상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700년 전 사람들

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것으로 믿

었다. 그 당시 그것이 진리며 참이

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

니었다. 따라서 모두가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한 

뜻은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진리라 말할 수 있다. 진리

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철학, 논

리학, 수학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논리학에서는 명제가 사유

법칙에 맞아서 오류가 없는 사고

의 정당함을 일컫는다.”

이상은 백과사전이 설명하는 진

리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 설명으

로 우리는 진리에 다가서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가 또는 학자들이

라면 모를까 험한 세상을 살아내

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보통(일

반)의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면 들

을수록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재판에 넘겨

지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며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빌

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

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

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

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요18:37, 38).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도 변하

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창

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뿐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진실

이나 사실을 진리와 혼동한다. 사

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

들이 그렇다고 믿거나 인정한다고 

하여 진리가 될 수 없다. 사전에서 

철학, 논리학, 수학을 들먹이는 것

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그 누구라

도 무오(無誤)하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

장 10절에서 천명하고 있다. 사람

의 깨달음이 깊어 넓어 우주에까

지 미친다 해도 원래부터 전지전

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절

대로 없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

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그가 

광오(狂傲)하게 외친 내가 너를 죽

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

으신 뒤 그와는 말할 상대가 아니

라고 무시하신 것이다. 사람을 죽

이고 살리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

께만 있는 것인데 그럴 전도의 사

리분별도 못하는 빌라도에게 진리

를 말씀하셔도 그는 알아듣지도 

깨달을 수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

이다. 

이 땅의 주도하에 있는 모든 것

은 다 진실이나 사실에 불과하다. 

영원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는 

진실 혹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

들의 오류와 의도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진

상위원회가 조직되고 아물었던 상

처를 다시 헤집고 있다. 기왕에 인

양이 되었으니 미 수습된 실종자

들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을 규

명하는 문제는 별개다. 침몰된 원

인을 모르는가? 말이 안 되는 억지

다. 안전운행·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그 나머지

를 더 규명하여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책임공방으로 더 큰 불신과 

반목을 조장할 뿐이다. 이미 사라

졌거나 감춰진 진실을 찾자고 하

는 것은 명분을 얻어 다른 것을 얻

어내고자 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

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의 

삯이 사망이기에 그 죄를 해결하

는 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그러셨

다. 죄를 사람이 지었으나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여지도 없

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서 죽으신 것이다. 단순히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

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

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

명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신 것

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속한 

빌라도에게 설명을 하거나 논쟁을 

해도 그는 이해부득의 미망이 더

해져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차라리 침묵하신 것이다. 

진리란 이 세상의 학문이나 논리

나 계산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

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그

리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hanmac@cmi153.org

토요칼럼

진리(眞理)가 무엇인가?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제36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오

는 29일(토)과 30일(주) 양일간 저

녁 7시에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

희 목사)에서 열린다. 주제는 ‘My 

Witness(행1:8)’이며 강사는 강대

형 목사(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집

회를 가져온 유일한 청년선교단체

인 HYM 대표 더글러스 김 선교사

는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시대 남가주지역의 청년들의 성령

부흥운동을 하기위해 달려왔다”며 

“처음 집회를 할 때 참석청년들의 

숫자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12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다는 것

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교회의 미래

가 심각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라 말했다. 

이번 집회강사 강대형 목사는 한

국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온 목회자로 남가주청년들에

게도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HYM집회를 열어

오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강사였다. HYM집회를 갖게 되면 

주제를 정하게 된다. 주제는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HYM스텝들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모아 정하

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라는 

생각한다. 주제가 정해지면 선정된 

강사에게 주제와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전해준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강사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

지만 강대형 목사의 경우 먼저 주

제에 대해 물어왔다. 이는 그만큼 

집회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

을 의미하며 왜 한국의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게 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김 선교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서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 가

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루어지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증

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불과같

이 일어났으면 한다”며 남가주지역

의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

문규 교수, 이하 LA기윤실)이 4월 

13일 오후 6시30분 캘리포니아국

제대학(CIU) 강당에서 ‘건강한 교

회를 꿈꾸고 가꾸는 그리스도인’이

란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권연경 교수(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는 “현재의 

한국교회는 ‘갈 때까지 간 비참한 

현실’, ‘임계지점을 이미 지난 구조

할 수 없는 타이타닉’의 상황에 놓

여 있다”며, “그 증상들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타락, 도덕성 상실, 사회

적 순화 기능의 상실, 교회 세습이

라는 새로운 문화의 정착, 교회의 

정치세력화, 즉 성경의 가르침 대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현

상”이라 지적했다. 

권 교수는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는 ‘공로 사상’이 ‘타락한 교회의 욕

망을 채우는 신학적 수단으로’ 변질

됐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해서 루터

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전

적인 의존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함

으로써 인간의 기여 가능성을 지우

고자 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현재 개신교회는 “종

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개혁

의 유산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진

단했다. 

그는 “‘오직 믿음’(Sola fide), ‘오

직 은혜’(Sola gratia)라는 신학적 

사상은 공로 사상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속적 욕망의 전횡

을 방조하는 편리한 신학적 장치’, ‘

개혁적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체

제 옹호 이데올로기가 된 개혁신학’

이 되어버림으로써 종교개혁을 통

해 세속적 욕망을 고발하던 신학적 

검찰이 욕망의 변호사로 변신했다”

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또 오늘날 교회는 ‘제

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으로

서의 신앙’, ‘자발적 깨달음과 책임 

있는 결단대신 인간적 권위에 맹종

하는 종교적 메조키즘’에 빠져있고, 

‘목회자의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말

씀으로 간주하는 또 하나의 “화체

설”을 통해서 가톨릭보다 더 가톨

릭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신앙의 

맹목성, 무비판성과 한국교회의 “

아멘!” 문화를 비판했다. 

권 교수는 “욕망 치유의 신학적 

무기였던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이

제는 욕망 정당화의 수단으로 변질

되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벗겨내

는 신학적 수단으로 왜곡됐다”며, 

믿음과 은혜의 언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새로운 노

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났다며, 

내적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 의의를 

상실하면서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규모와 힘의 신화를 벗

고 소수종교(minority religion)으

로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선명

한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교회, 세속

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가치에 이끌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 이뤄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고 말했다.  

▲문의: (213)387-1207 LA기독

교윤리실천운동
<박준호 기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미서부 

LA지부(KOWIN LA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of Los Angeles 회장 오은영)가 주

최한 2017년 차세대 컨퍼런스가 ‘

감히 꿈꿔라! 빛나고 날다(Dare to 

Dream II Shine & Fly)’라는 주제

로 22일 오후 5시 허핑턴 센터에서 

300여명의 차세대 여성리더와 관

계자들이 모인가운데 개최됐다. 

오은영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

인들이 모인가운데 열리게 된 컨퍼

런스에 차세대들이 우리 선배 세대

들의 성공담을 듣고 자신들에 맞는 

곳에 실력을 쌓고 인성을 길러 멋

진 지구촌에 올곧은 리더들이 됐으

면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동포사회

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지금 세계는 스마

트 기술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

시 나라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이 사회 곳곳에

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면 이

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다”라 언급하고 “이번 컨퍼런

스를 계기로 세계 속에 한인시대를 

여는 역동적 에너지가 이곳 LA에

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수잔 교육부장 사회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이정인 씨가 미국국가

와 애국가를 불렀으며 오은영 회장

이 환영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이 영상 축사했으며 이기철 LA총

영사 축사를 유학순 부영사가 대독

했다. 

이어 로라전 LA한인회장이 축사

했으며 이혜심 고문이 코윈 소개를 

했다. 이어 모니카류 부회장 사회로 

패널섹션이 시작됐다. 패널섹션은 

카니정조 한인가정상담소장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조엔 김 CBB행장이 

‘What Can You Be in Five Years’, 

마가렛김 박사(LAUSD School 교

장)가 ‘Making a Difference as an 

Educator’,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인 남수진 씨가 ‘What Should I Do 

whth Music?’이라는 제목으로 강

연했으며 준비위원장 강신화 박사

가 패널들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인도했으며 스티브 황보 가주하원

의원이 축사했다. 

이날 로버트 안 연방하원의원 후

보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

은영 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날 

컨퍼런스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36회 HYM청년연합집회, 29-30일 아름다운교회

LA기윤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강연

KOWIN LA 컨퍼런스 300여명 참석

‘My Witness’ 주제, 강사 강대형 목사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강사 권연경 교수

“감히 꿈꿔라! 빛나고 날다”주제

제38회 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신임임원 선거를 마치고 신구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

진우측 세번째가 신임총회장 이상복 목사 네번째가 신임 목사부총회장 최경환 목사

제38회 총회, 부총회장 최경환 목사, 황규복 장로 

미주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에 이상복 목사 

HYM 대표로 섬기고 있는 더글러스 김 선교사

2017 LA 기윤실 기획 세미나 종교 개혁 500 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서 강

사로 나선 권연경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미서부 LA지부(KOWIN LA)가 주최한 2017년 차세대 컨퍼런스가 ‘감히 꿈꿔라! 빛나고 날다(Dare to 

Dream II Shine _ Fly)’라는 주제로 22일(토) 오후 5시 허핑턴 센터에서 300여명의 차세대 여성리더와 관계자들이 모였다.



지난 16일 부활주일에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필라델피아 등 

미동부 지역교협을 중심으로 일제

히 부활절새벽연합예배가 드려졌

다.

뉴욕지역은 지역별로 자치행정

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지난해 

23개 지역에서 올해는 12개 지역

으로 줄여 오전 6시 예배를 드렸

다. 뉴저지 지역은 지난해 13개 지

역에서 드렸지만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북부지역 한인교

회들은 오전 5시45분 티넥 아모리 

센터에 모여 함께 드렸다. 코네티

컷은 북부(하트포드제일장로교

회), 중부(뉴헤이븐한인교회), 남

부(커네티컷한인선교교회) 등 3개 

지역에서, 필라델피아는 오전 6시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예배를 드렸

다. 

뉴욕 11개 지역

서부지구는 뉴욕 1 맨해튼/브롱

스와 3 뉴욕북부가 함께 뉴욕한인

제일교회에서 노성보 목사를 설교

자로 드렸다. 브루클린과 스태튼아

일랜드 2지구는 만백성교회에서 김

기정 목사가 설교했다. 4 우드사이

드와 5 엘머스트지역은 퀸즈한인교

회에서 이규섭 목사 설교했다. 

중부지구는 남플러싱 6지역은 후

러싱제일교회에서 김정호 목사가 

설교했다. 북플러싱 7지역은 뉴욕

만나교회에서 허윤준 목사가 설교

했다. 칼리지포인트 9지역은 목양

장로교회에서 송병기 목사가 설교

했다. 

동부지구는 남베이사이드 10과 

리틀넥 12는 초대교회에서 김홍석 

목사가 설교했다. 북베이사이드 11

은 하크네시아교회에서 김원재 목

사가 설교했다. 롱아일랜드서부 13

은 그레잇넥교회에서 김재열 목사

가 설교했다. 롱아일랜드동부 14는 

A와 B로 나눠 A 예일장로교회에서 

방지각 목사가, B 뉴욕성서교회에

서 장재웅 목사가 각각 설교했다.

뉴저지 한자리서 

뉴저지 지역교회가 함께 티넥 아

모리 센터(Teaneck Armory)에 모

여 드린 뉴저지지역 부활절새벽연

합예배는 1천5백여 명이 참석해 회

장 김종국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했

다.

김 목사는 “마틴 루터는 종교개

혁 선포 후인 1528년 4월 부활주간

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탄의 

방해’라는 설교를 했다”며 “‘사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

을 막고자 했으나 참된 인간일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의 부활을 막는 것을 불가능했다’고 

선포하고 ‘사탄은 그리스도 부활 당

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

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방해하

고 있다’”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을 향해 ‘사탄의 어떠한 방해 속에

서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

활은 선포되어져야한다’고 외쳐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예배는 부회장 윤명호 목사 사회

로 찬양과경배, 뉴저지목사회 회장 

유재도 목사의 대표기도, 박근재 목

사의 성경봉독(고전15:2-8), 연합

찬양, 설교 김창길 목사("십자가 너

머 부활과 영생을"), 합심기도는 안

상훈 목사(한국과 미국을 위해), 김

은범 목사(뉴저지교계와 이민사회

를 위해), 안민성 목사(종교개혁 

500주년과 선교사들을 위해)가 인

도했다.

이어 김진수 장로의 헌금기도 후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의 헌금송, 

총무 장동신 목사가 광고하고 윤명

호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종교개혁 500주년 차량스티커에 

대해 양춘길 목사가 소개한 후 배부

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필라 5개 지역

대필라델피아지역한인교회협의

회(회장 김영천 목사)는 부활주일

인 16일 오전 6시 필라 5개 지역에

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회장 김영천 목사는 “회원 교회

들이 다수 참석해 주시고 순서를 맡

은 모든 목사님, 장로님, 식사와 다

과를 대접해주신 교회에도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각 지역 연합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렌스데일/블르벨 지역: 김성철 

목사 사회로 박성일 목사 대표기도, 

이응도 목사 성경봉독(마28:1-10), 

찬양 몽고메리교회찬양대, 설교 김

영천 목사(“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헌금 이성득장로, 축도 최해근 목

사.

△호샴/콘쇼하켄 지역: 황삼열 

목사 사회로 기도 백운영 목사, 박

등배 목사 성경봉독(고전15:51-

52), 찬양 안디옥교회찬양대, 설교 

고택원 목사(“무덤 넘어 세계를 보

라”) 헌금기도 정준영 장로, 축도 호

성기 목사.

△첼튼햄 지역: 박도성 사관 사

회로 기도 이대우 목사, 찬양 연합

교회찬양대, 조병우 목사 성경(요

11:25-27), 설교 강승호 목사(“부활

을 믿는 성도의 삶”), 헌금기도 신양

준 장로, 축도 조진모 목사.

△벅스카운티 지역: 민경용 목사 

사회로, 기도 차명훈 목사, 찬양 벅

스카운티교회찬양대, 임관호 목사 

성경봉독(요20:1-18), 설교 장덕상 

목사(“빈 무덤 앞에서”), 헌금기도 

이영석 장로, 축도 김풍운 목사.

△어퍼다비 지역: 김병일 목사 

사회로, 기도 윤상철 목사, 찬양 임

마누엘성가대, 박정호 목사성경봉

독(고전15:1-11), 설교 안문균 목

사(“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봉

헌기도 서창윤 장로, 축도 김태권 

목사.

한편 필라 복음화대회는 6월 22

일(목)부터 25일(주)까지로 연기됐

다. 강사는 횡성교회 담임으로 기독

교부흥사협의회 회장인 양명환 목

사가 그대로 초청된다. 장소는 필라

한인연합교회(담임 조진모 목사)로 

확정됐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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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한인소망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

격은 40-50세, 개혁보수신학대학원(M.Div)을 마치고 영주권/시민권 

소지자이며 5년 이상 목회경력, 한영 언어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이력

서(가족사진 첨부),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자기 소개서, 설교 

CD/동영상, 추천서 2인 목사(직접우송), 서류마감일은 6월 15일. 이메

일 jbim316@yahoo.com

▲문의: (314)369-9450 오귀록 장로

유스그룹 사역자, 찬양대 반주자 청빙
플러싱에 있는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가 유스그룹 사역자

를 청빙한다. YG(중고등부)를 지도할 전도사(목사)로 이력서는 이메일

(kwanhochung@hot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은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분, 1.5세나 2세 영어권. 또 동 교회는 찬양대 반주자

도 청빙한다. 피아노를 전공한 찬양대 반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메

일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917)750-8174 

반주자 청빙
뉴욕 우드사이드에 있는 새시대교회(담임 노기송 목사)가 반주자 찾

는다. 주일예배 및 성가대 연습(주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시 반주하면 된다.

▲문의: (940)453-4058 sein0128@gmail.com 

뉴욕동양제일교회 부흥성회
뉴욕동양제일교회(담임 빈상석 목사) 부흥성회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호6:1) 주제로 5월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금, 토 오후 8

시30분, 토 오전 5시30분,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30분 열린다. 강사

는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원로). 

▲문의: (718)760-5346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라는 슬로건

을 걸고 뉴욕의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뉴욕어머니기도회 제 6회 모

임이 지난 17일 기쁨과영광교회에

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이용걸 목

사(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가 초

청됐다.

1부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김수경 안경순 목사의 찬양후 조상

숙 목사의 기도, 황혜영 집사의 성

경봉독, 글로벌뉴욕여목회의 부활

절특송, 이용걸 목사의 설교로 이

어졌다.

이용걸 목사는 “문제해결”(왕하

4:1-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

문제없는 인생은 없지만 모든 문제

의 해결은 기도밖에는 없다”며 “특

별히 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목사는 “본문의 신학생의 아

내는 남편이 죽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부르짖었

다(간절함), 자신에게 있는 한병 기

름(마중물, 은사)을 드렸다. 엘리사

의 말대로 문 닫고(오직 하나님께

만 기도) 행했다. 또 그릇을 준비하

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해결될 

때도 찾아갔다(문제가 없어도 기도

하라)”라며 본문을 풀어 설명했다.

이 목사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라”며 “고난이 지나면 

은혜가 온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 축복을 바라라”고 말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전희수 목사 

인도로 정명희 목사(성령의 임재와 

회개, 조국과 민족 미국을 위해), 

최근선 목사(글로벌연합회와 글로

벌뉴욕한인여목회를 위해, 회장 및 

임원들을 위해, 가정, 자녀, 섬기는 

교회, 어머니기도회의 부흥을 위

해), 나명자 목사(참석자들의 치유 

및 제목기도)가 제목에 따라 기도

했다. 

이어서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심화자 목사, 광고 안경

순 목사, 김홍석 목사의 축도로 마

쳤다. 

오찬 후에는 이용걸 목사가 “기

도에 관하여” 제목으로 특강을 진

행했다. 
<유원정 기자>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

성대 장로) 제 48차 조찬기도회가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

서 4월 21일 오전 8시 열렸다.

기도회는 남태현 장로 사회로 반

주 손옥아 권사, 기도 김해수 장로, 

설교 임병남 목사, 통성기도, 헌금

특송 신철승 장로, 헌금기도 최진

옥 장로, 인사 회장 손성대 장로,축

도 임병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임병남 목사는 빌립보서 1장 

20-21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는 정권식 장로가 

"부활의 소망과 신앙향상을 위하

여", 박석지 장로가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송윤섭 장로가 "본 교회(

뉴욕평화교회)를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뜨겁게 기도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롱아일랜드

에서 베이사이드로 새로 이전하고 

수리중인 뉴욕평화교회에 후원금

을 전달했으며, 배상규 장로의 식

사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

한 아침식사를 나누며 교제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민재기 장로(바울선

교전도단장)가 "노방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

했고 2사람씩 짝지어 예수님을 영

접시키는 훈련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노방전도는 날씨관계

로 연기됐다. 

이어서 4월 29일(토) 회원친목등

산을 위한 김주열 장로의 안내가 

있었다.

한편 5월 조찬기도회는 5월 19

일(금) 오전 8시 뉴욕초대교회(담

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 48차 조찬기도회

문제의 해결은 기도뿐...고난 후엔 은혜
뉴욕어머니기도회 제 6회 모임, 강사 이용걸 목사

뉴욕어머니기도회 6회 모임 참석자들이 예배 후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교협이 주최한 부활절새벽연합예배가 티넥 아모리 센터에서 열렸다.

예수 다시 사셨네!...부활의 새벽 맞이
16일 새벽 지역교협 중심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제히



남가주 지역 2017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각 지역에서 일제히 개

최됐다. 

중부교협(회장 최국현 목사)과 

OC교협(회장 이호우 목사) 공동주

관으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는 

최국현 목사 사회로 시작, 조헌영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이 대표

기도를, 전준홍 장로(OC교협 후원

이사장)이 성경 봉독했다. 

이어 감사한인교회 성가대가 특

별찬양했으며 김영길 목사(중부교

협증경회장)가 ‘부활, 사망의 고통

에서 풀려남’(행2:22-24)이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특별기도시간을 가졌는데 

김익현 목사(OC목사회 회장)이 ‘한

국과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하여’, 

엄재선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

가 ‘교회갱신과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이관우 장로(OC형신도연

합회 회장)가 ‘중부지역 교회와 OC

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하

여’, 신현철 목사(OC교렵 기획부회

장)이 ‘다음 세대의 비전과 헌신과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 인도했다. 

이어 중부교협임원들이 헌금위원

으로 나선가운데 헌금순서를 가졌

으며 테너 오위영 목사 특송했으며 

민경엽 목사(OC교협 증경회장) 축

도로 마쳤다. 

사우스베이 지역 부활절 연합예

배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

다'라는 주제로 토랜스제일장로교

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부터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윤목 목사) 주관으로 드려졌다. 

안병권 목사(사우스베이목사회 

총무)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

황영 목사 대표기도, 연합성가대 찬

양, 윤목 목사 ‘부활과 선물’(요

20:19-23) 제목의 설교 등의 순서

로 드려졌다. 이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 △미국과 다음세대를 위하

여 △한국의 안정과 정치,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통일을 위하여 등의 

각각의 주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심 통성기도 후에는 이 지역 목

회자들이 다함께 특별찬송한 후 이

기홍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쳤다. 

벤추라카운티는 벤추라카운티교

역자협의회(회장 승광철 목사) 주

관으로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담

임 이상영 목사)에서 가졌다. 

이상영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

는 김경욱 목사(벤츄라열린문장로

교회)가 기도를 남재현 목사(옥스

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설교, 권

혁래 목사(카마리오커뮤니티한인

교회)가 헌금송 했으며 조인 목사(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가 헌금기

도를 하고 승광철 목사(새생명교

회)가 축도했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은 오전 5시

30분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류재

덕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곽덕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가 

기도한 후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

회)의 성경봉독, 밸리연합감리교회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문일명 목사

(한우리장로교회)가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나형길 목사(그이름교회)

의 헌금기도, 김창수 목사(밸리지역 

원로, 은퇴목사회장)의 축도로 마쳤

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드려진 헌금

은 밸리지역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

교역자협의회(회장 강문수 목사) 

주최로 언약교회(담임 오경환 목

사)에서 열렸다. 이날 ‘승리한 부활, 

실패한 부활’이란 제목으로 강문수 

목사가 설교했다. 

빅토밸리지역은 빅토밸리한인목

사회(회장 고승경 목사) 주최로 필

랜중앙장로교회(담임 고승경 목사)

에서 실시됐다. 

김송국 목사(새생명한인교회) 사

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범규 장로(

필랜중앙장로교회)가 대표기도했

으며 연합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김

성일 목사(빅토빌 예수마을교회)가 

‘부활과 회복’(막 16:9-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우정은 목사(

열린문기도원)가 봉헌기도 했으며 

유진선 목사(빅토빌한인원로목사

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LA는 오전 6시 세계아가페

선교교회(김의환 목사)에서 동부지

역은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

호 목사)에서 인랜드 지역은 언약

교회(담임목사 오경환 목사) 가졌

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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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
국제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엽)와 화랑리오클

럽(회장 사라박)이 오는 2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총영사

관 주차장에서 ‘제8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를 연다. 이 행사는 체류 신

분에 상관없이 모든 한인들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검진결과 백내장 질

환이 발견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우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

할 예정이다.   

▲문의: (213)281-2617 

LA사랑의교회 제 8차 의료사역축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제 8차 의료사역축제를 ‘주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7일(주) 오전 8시부터 오후1

시까지 버질중학교에서 갖는다, 검사분야는 기본혈액검사, B형간염, 당

뇨, 갑상선, 전립선, 골다공증, 한방치료, 침술 및 의료보험 상담이며 혈

액검사를 받는 자들은 최소 8시간 금식해야 한다.

▲문의: (818)270-5454여욱제 전도사, (213)840-3761박영백 집사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23일 오후 4시 열

렸다. 

김문수 목사 집례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성재경 장로가 기도했으며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 담임, 

남가주합신동문회장)이 ‘오점 없는 

만점인생’(민20:1-13)이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2부 임직식은 

장로장립, 안수집사 임직 및 명예

안수집사 추대, 그리고 권사취임 

및 명예권사 추대순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임직과 추대받은 이들이 

서약문을 직접 읽음으로 직분에 대

한 책임감을 더 크게 갖게 되는 시

간이 됐다. 

3부 축하의 시간은 본교회 혼성

중창단이 축가, 이순영집사와 김신

옥 권사가 바디워십을 했으며 명종

남 목사(파사디나 한길교회 담임)

가 임직받는 이들과 교우들에게 권

면을, 이성우 목사(LA성시화 상임

본부장, CCC미주훈련원장)가 축사

했으며 기념품증정의 시간을 가졌

다. 

이어 임직자 대표 신피터 장로가 

답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정은표 목사(전

아이다호장로교회 담임, 진리의 등

대 발행인)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

은 임직 및 추대자들 명단. 

△장로: 신피터 △안수집사: 강

태성, 최현수 △명예안수집사: 김

부기, 박한문, 이헌근 △권사: 엄정

희, 이재경, 장경애. 장풍옥 △명예

권사: 박윤경, 장희자.
<박준호 기자>

GBC 미주복음방송의 새로운 이

사장 및 사장 취임식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

다.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축하예배는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의 기도로 이어졌

으며, 이날 설교는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이며, 미주복음방송 3대 사장

을 사역한 송정명 목사가 “일어나 

분명한 나팔을 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후에는 이사장 한기홍 목

사, 사장 이영선 목사 순으로 취임

식이 진행됐다. 이어 신승훈목사(

주님의영광교회), 김준식 목사(남

가주샬롬교회)가 축사와 김한요 목

사(베델한인교회) 노창수 목사(남

가주사랑의교회)의 영상축하 메시

지가 이어졌다. 

취임인사에서 한기홍 목사는 “무

거운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은혜

로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

며, 신임사장 이영선 목사는 “예전

과 같이 더욱 신뢰를 담보하는 미

주복음방송으로 태어나겠다”는 비

전을 밝혔다. 

이날 예배에는 200여명의 각계

각층의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문의: (714)484-1190 
<기사제공: GBC 미주복음방송>

그림으로 설교하는 OC목사회 부

회장 남상국 목사 전 세계 복음전

파 1차 부흥회 추진모임이 22일 오

전 11시 라팔마에 위치한 ONE 

BBQ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은 백태현 목사(길벗교

회 원로),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

회), 김인구 목사(아버지학교), 이

호우 목사(OC교협회장), 김기동 목

사(연목회장)을 비롯한 후원자들이 

함께 모였다. 

한편 1차 부흥회는 6월 남가주, 

8월 뉴욕과 뉴저지, 10월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게 된다.

▲문의: (949)285-7242

<기사제공: OC목사회>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가 각지역별로 일제히 실시됐다. 사진위는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OC교협과 중부교협이 공동주최한 부활절예배에서 합심기도하는 모습, 사진아래는 토랜스제일장로

교회에서 열린 사우스베이 지역 연합예배에서 사우스베이 한인목회자들의 봉헌특송하는 모습

“오점 없는 만점 인생 살라”
“...은혜로 감당” “신뢰하는 방송으로”

그림으로 설교하는 남상국 목사 

나성제일교회, 피터 장로 등 12명 임직

GBC 미주복음방송 이사장 및 사장 취임식

전세계 복음전파 1차 부흥회 추진모임

가주지역 2017년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제히
OC&중부연합, 사우스베이, 벤추라카운티, 샌퍼난도 밸리, 빅토밸리, LA

제6회 LA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직, 지휘 최왕성) 정기연주회

가 23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

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연주회는 ‘참좋으신 주님’. ‘매일 

성령을 느끼네’ 등 성가곡, ‘보리밭’ 

‘산에 살리라’ ‘오빠생각’ 등 한국가

요, 동요 및 포크송, ‘내 진정 사모

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계’ 등 찬송가를 불렀으며 영엔젤

스 콰이어(지휘 황현철)과 소노로

스싱어스가 특별출연했다. 

이날 연주회는 LA여성선교합창

단과 소노로스싱어스가 함께 혼성

합창으로 ‘히브리노예들의 합창’과 

‘은혜아니면’을 부른뒤 이사장 김

민석 장로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어 애국가와 God bless 

America를 청중들과 함께 부른 뒤 

고문 최대순 목사의 축도로 마쳤

다.
<박준호 기자>

제6회 LA여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제6회 LA여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LA여성선교합창단과 소노로스싱어스가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나성제일교회 임직감사예배후 임직자들과 기념촬영 했다.

미주복음방송 취임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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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

회장 이성희 목사)의 목회세습 금

지가 더욱 엄격해졌다. 

예장통합은 지난 7일 비공개로 

임원회를 열어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습 관련 헌법해석 결과를 정식으

로 채택했다.  

헌법위는 부모가 담임목사인 교

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자녀가 사

임 후 2년이 지났더라도 그 교회 위

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헌법해

석을 내놓았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는 지난해 

11월 “부모가 은퇴했거나 혹은 담

임으로 시무하는 교회에서 부목사

로 일했던 자녀가 2년 뒤 해당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느냐”며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예장통합은 헌법에 부목사가 사

임한 뒤 2년이 지나야 시무하던 교

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

을 두고 있다. 위임목사직을 곧바

로 승계할 경우 교회 내에서 불필

요한 긴장이 조성될 수 있기에 완

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다. 

진주남노회의 질의는 이 조항을 

부모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자녀에도 적용한지 가능한지를 물

은 것이었다. 이게 허용되면 부모

와 자녀 관계라도 사임 후 2년이 지

나면 부모 교회에 위임목사로 청빙

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목회세습금지법

에 위배되는 일로 가능하지 않다”

며 단호한 해석을 내렸다.

헌법위는 “목회세습금지법을 제

정한 취지와 교단 및 교계의 정서

를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다. 은퇴

한 위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처럼 엄격한 해석이 서울 명성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노래명성

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

다.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서울동남노회는 25일 

정기노회를 개최하지만 새노래명

성교회가 관련 공동의회를 소집하

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교회 합병 건

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나사렛대(총장 임승안), 성결대(

총장 윤동철), 한세대(총장 김성혜)

는 12일 오전 경기도 안양 성결대 

대회의실에서 연합대학 구축을 위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과 최근 국내 대학이 처한 위기극

복,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유기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

전을 도모하려 마련됐다. 

3개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 △

대학특화전략·정부재정사업 추진 

△학점 및 교수·학생 교류 △신앙

공동체 및 사회봉사 △대학입시 △

국제협력 △비교과교육활동 △대

학인프라 공유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또 각 협력분야별 태스크포스팀

을 구성해 향후 발전 목표를 공유

하고 협력분야에 관한 성과관리와 

추가협력 사업분야 발굴을 통한 교

류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한다.   

임승안 총장은 “나사렛대와 성결

대, 한세대가 서로의 장점을 합쳐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해 대학 교육 

혁신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학사

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위

해 힘쓰던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의 직무가 정지됐다. 자칭 ‘보혜사(

保惠師)’였던 김노아(옛 이름은 김

풍일)씨가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정

지 가처분신청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

판사 이제정)는 17일 “지난 1월 실

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

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김씨가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이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

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

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예장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

다가 지난해 9월20일 김영환을 교

회 당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그

러나 세광중앙교회 정관에 따르면 

김씨가 은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기총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

선거권이 없다’며 김씨의 피선거권

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

부는 교회 정관상의 절차를 다 밟

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연임제한 규

정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한기

총 정관에 나온 연임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로 선

출된 이 대표회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따라서 이 대표회

장이 보궐을 포함해 3연임을 한 것

은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

다. 재판부는 다만 ‘한기총 대표회

장 직무대행자를 자신으로 해달라’

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대행자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

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김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했

던 인물이다. 그는 1982년 6월 9일 

한 목사후보생에게 수여한 임명장

에 자신을 ‘한국예수교실로성전(聖

殿) 보혜사 김풍일’이라고 적어놓

았다. 같은 해 4월25일 한 신도에

게 수여한 임명장에서도 자신을 ‘

또 다른 보혜사’라고 호칭했다. 대

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2009년 제

94회 총회에서 김씨가 ‘신천지 이

만희와 유사한 이단사상을 갖고 있

다’고 보고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

었지만 홍재철 전 한기총 대표회장

은 김씨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지난 12일 ‘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단 

및 단체는 심의하여 받아들인다’는 

합의조항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심

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

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먼저 인용

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김씨가 소속된 예장성서총회 관

계자는 “법원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왔다. 당연한 것”이라면

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김씨

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유다. 그러나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

다. ‘한국교회의 연합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뭐라

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답변

을 거부했다.  

교계에선 이 대표회장의 직무정

지 소식에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

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염원했던 이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이 인용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라며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그 어떤 이유로도 중단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

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

는 절호의 기회에 이단성 인사가 

등장해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한

기총과 한교연이 하나 돼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두 기관

은 통합을 이루고 이단들을 퇴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더 이

상 이단성 인사에 발목 잡힐 수 없

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

할 것”이라며 “정서영 한교연 대표

회장이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

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흔들

림 없이 한국교회의 연합을 일궈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헌법위‘목회세습’더 엄격규제

3개 대학‘연합대학 구축’협약

‘이단’역습에 한국교회 통합 발목 잡히나

“위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학점 및 교수·학생 교류 추진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 

대통령 후보보다 기독교적인 대통

령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신앙적 책임감을 더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한기언·이

사장 김지철 목사)은 지앤컴리서치

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

과 정치참여’를 주제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28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

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계의 대

선 관련 설문 조사는 처음이다.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다’에 대

해 ‘부정적’(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인 응답은 63.3%였다. 

‘긍정적’(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

인 답변은 34.6%였다. 

‘투표 후보 결정시 기독교인 후보

와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 선

호도’ 조사에선 ‘기독교인은 아니지

만 정책·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

답이 46.7%였다. 반면 ‘기독교 신앙

은 있지만 기독교 가치가 특별히 드

러나지 않은 후보’ 선호도는 40.9%

로 6%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이번 

대선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어느 

후보를 뽑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

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가 67.2%

였고, ‘그렇다’는 32.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기독 유권

자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

어 기독교인 여부를 우선시하지 않

고 있다는 성향이 드러난 것이다.  

한기언 공동대표인 손달익(서울 

서문교회) 목사는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가진 

설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크리스천들이 ‘장로 대통령’같은 기

독교인 대통령보다는, 정책과 비전

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

는 대통령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

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 및 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의 적

극적 성향이 드러났다.

‘대선 후보 결정시 설교 등 목회

자의 영향 정도’에 대해 77.9%는 ‘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크

든 작든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다. ‘한국교회는 선

출된 당선자가 향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해야 한다’에 대해

선 10명 중 6명 정도(59%)가 ‘그렇

다’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국을 강타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 집회’ ‘현직대통령 탄핵’ 등

을 잇달아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의 

주체’라는 인식, 최다 교인을 보유

한 종교적 책임감 등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더해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손 목사는 분석했다. 

이 밖에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

종교인 납세 문제’(26.2%)가 가장 

많이 꼽혔다. ‘국정교과서 기독교 

내용의 올바른 서술’(19.0%) ‘동성

애’(16.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

령후보가 지녀야 할 기독교적 성품

으로는 ‘정직함’(44.8%)과 ‘책임

감’(22.8%)이 가장 많았다. 차기 대

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부패 

청산·사회 개혁’(40.0%)과 ‘국민통

합·화합’(22.9%) ‘도덕·윤리성 회

복’(15.6%) 등의 순서로 꼽았다. 

기독교인 78% “대선투표 목회자 영향 안 받아”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 설문

헌법으로 동성애 비판 차단? 

문재인 후보 측 김진표 의원은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돼 

있지 않으며 동성애 동성혼은 국

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서 “다만 국민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정

신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가 지난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

다”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

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

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후보의 주장대로 헌법이 개

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최

상위법인 헌법으로 제재할 수 있

게 된다.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

으로 격상시키고 차별금지 사유

를 확대하면 ‘성적 지향(동성애)’

에 따른 차별금지가 헌법적 권리

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원

천 봉쇄된다. 동성애 옹호·조장 

인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차

별금지법이 일반 폭탄이라면 문 

후보의 구상은 핵폭탄 급이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동

성애 옹호·조장의 최전선에 섰던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

상시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

느냐”면서 “게다가 남녀 양성평

등이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

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잠시 자리를 떠나 문 

후보와 직접 통화한 뒤 “대선 후 

개헌을 위해 ‘국민참여개헌논의

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다각적으

로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사회 붕괴

의 원인이 되는 젠더 이데올로기

에서 나온 성평등과 같은 개념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한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 후

보의 발언에 동성애도 포함될 것

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서 “당시 문 후보는 비서진이 써

준 것을 읽은 것에 불과하며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에 강경 입장, 안·홍·유 후보 

문 후보와 달리 나머지 후보들

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강경 입

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 문

병호 최고위원은 “동성애 동성결

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하며 성평

등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양성평

등으로 해서 정책을 바꾸고 한 치

의 오해도 없도록 하겠다”면서 “

헌법 법률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어 “교과서에서 동성애

를 미화 서술한 부분도 삭제하겠

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 측 안상수 의원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며, 동성애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은 있

을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 제

정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 측 이혜훈 

의원은 “헌법상 혼인은 양성 간

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

명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에

이즈나 각종 성병 등 질병으로 고

통 받는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질

병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며 신중론을 펼쳤다. 

‘종교인 과세’는 온도차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

세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 후 과세에, 홍 후보와 유 후

보는 유보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 측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과세당국과 새롭

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

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구체

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 상황

에서 과세할 경우 조세마찰과 부

작용 가능성이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 종단과 긴밀히 협의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절차를 상

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으로 정책방향을 검토

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상

당히 이뤄진 상태”라면서 “다만 

아직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으므로 보완하겠다”고 밝

혔다. 홍 후보 측은 “과세유보가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유 후보 

측은 “과세기준을 확립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강행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

무슬림 정책도 논란 

무슬림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

한 문 후보 측 입장도 논란이 됐

다. ‘무분별한 다문화정책으로 무

슬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세계

화·국제화시대 외국인을 엄격하

게 관리하자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

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다문화 

정책을 강화해 (무슬림의) 입국

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

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독교계

의 걱정을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

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머

지 현안에 대한 입장은 비슷했다. 

문 후보 측은 “출산장려, 자살예

방, 낙태방지 운동을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면서 “종립학교는 교

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의

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특정종

교가 한국교회의 전도를 저지하

기 위해 추진 중인 종교평화법에 

대해선 “기독교계의 의견을 경청

해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

속했다.

안 후보 측은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기독교의 기독교 서술 왜곡·

축소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말했

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과 관련

해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선지원 후추

첨제’ 등을 도입하고 종교 갈등으

로 인한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도 “종립학교 

내 종교 갈등에 따른 전학 허용에 

찬성한다”고 했다. 유 후보 측에

선 “한국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를 

개발해 기독교 정신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

다.

20일 개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는 교계

에서 최초로 열린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였던 만큼 뜨거운 열기 속

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각 당의 대선후

보를 대리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밝힌 입장이 소속 정당과 후보

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현안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입장 들어보니…
표류하는 한국 신학교들 갈등 여전

동성애, 문재인은 ‘오락가락’…안철수·홍준표·유승민 ‘절대 반대’

최근 많은 대학교가 사이비 종교단체의 동아

리 침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기독교 커뮤니티 '갓톡'은 연세대 학교

신문인 '연세춘추'를 인용해 사이비 종교단체들

이 대학 내 동아리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주대에서는 신

천지에 몸담았던 한 학생이 학교 커뮤니티 사

이트를 통해 대학교 동아리 내 사이비 종교 침

투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신천지 신도 학생들

이 탁구나 바둑처럼 종교활

동과 무관해 보이는 동아리

를 만들고 학생들의 가입을 

유도, 동아리 안에서 조직적

으로 포교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폭로한 학생은 

"신천지 신도 학생들은 기독교 동아리로 위장

된 단체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포교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공주대 동아리연합회는 

문제 동아리들을 제명했다. 

지난 2004년 전남대에서는 동아리연합회 자

체가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장악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신천지 신도였던 동아리연

합회 회장의 폭로로 밝혀졌다. 신천지 신도들이 

장악하며 회칙을 무시하면서까지 5개의 정상적

인 기독교 동아리들을 제명시키기도 했다. 또한 

당시 전남대에서는 신천지 신도 학생들이 일반 

동아리에서 조직적으로 포교활동을 펼친 사실

도 밝혀졌다. 이후 새로운 학생들이 동아리연합

회를 구성하면서 문제가 된 동아리들은 교내에

서 제명됐다. 

연세대의 원주캠퍼스(이하 원주캠)는 사이비 

종교의 동아리 침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육 동아리에서는 신천지 신도인 학생들이 

가입해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해왔

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결국 지난 2016년 학생

복지처는 교목실과 협의해 해당 동아리에 제재

를 가했고 이번 학기에는 승인이 취소돼 사라

졌다.

학교 본부 산하의 한 봉사팀에서도 위와 비

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봉사팀에 침투한 사

이비 종교 신도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포교를 

시도했다. 봉사팀에서 포교활동을 당했던 A씨

는 “봉사팀 내 선배가 특정인과의 만남을 부추

겼다”며 “그 특정인은 봉사활동과는 무관한 종

교적인 만남까지 요구했다”고 제보했다. 결국 

A씨는 이 사실을 교목실에 신고했고 교목실의 

권유에 따라 봉사팀을 나왔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단체는 연세대 기독교 단

체에까지 손길을 뻗었다. 지난 2013년 원주캠 ‘

연세기독학생연합회’(이하 연기연)의 회장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신도로 밝혀지며 교목실로

부터 자리를 박탈당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2016년 신천지 

신도 증가율이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인

천이 가장 높았고 원주가 뒤를 이었다. 

연세춘추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대학교 동아

리 침투가 문제되는 이유로 △동아리 본래의 

목적을 변질시키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일반 

학우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꼽았다. 

대부분의 대학들

이 교내시설과 지원

금을 제공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단체가 동아리에 침투함으

로써 원래 동아리 활동의 본질이 훼손되고 학

교의 지원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비 종교단체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사이비 종교와 무

관한 학생들이 동아리 내 몇몇의 사이비 신도 

학생들로 인해 같은 사이비 신도로 의심받아 

학내활동을 제한받거나 동아리가 사라져 동아

리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사이비 종교 동아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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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열쇠를 쥐고 있는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 과연 열쇠를 누

가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

령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포기했음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

일 도발, 핵개발을 포함한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면서 

핵항공모함 함대들을 한반도로 모으고 있습니

다. 북한은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갈 길

을 가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김일성 

생일 열병식

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등 

최신의 전략 

무기들을 보

였습니다. 그

런데, 그동안 

북한의 입장

에 현실적으

로는 지속적

인 지지를 

했던 중국의 역할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

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이 과연 북한 변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나 일본, 러시아, 또는 통일의 당사자인 한국일

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태도

와 행동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의 열쇠라기보다 여러 가

지 곤란한 문제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선

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

로 쉽지 않습니다. 정작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

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휴전상태입니다. 전쟁위기가 더해지는 외부적 

환경속애서 북한이라는 독재정권 국가는 남한

이 함께 통일을 향해 가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과연 통

일의 열쇠를 쥐고 있단 말입니까?

이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난 달 이

미 안타깝게 

말씀드린 것

처럼, 이런 

불안한 남북

한 상황에서

도 많은 교

회들은 여전

히 간절히 기

도하지 않습

니다. 통일의 

준비를 위해 

무엇이 필요

한지도 잘 모

르지만, 이것을 알려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위협, 큰 

재앙의 위협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

심을 받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니?’라고 하나님

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

을 위해 통일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부

르시는 미스바에서 기도합시다. 회개, 화해, 회

복, 복음적 통일,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함께 모

여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NIM(North Korea Inland Mission)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통일선교 기/도/소/식

교도소에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의 방에 들어가

서 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

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들

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보다 가족의 

문제가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

통에서 헤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

에도 로즈(가명)라는 여자 재소자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으므로 목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

면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로즈의 아들이 학

교에서 집에 돌아오다 납치를 당했다

고 합니다. 그 납치한 사람들은 아이

들을 성폭행하며 그것을 비디오로 만

들어서 파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라

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는 보복이 무서워 아들이 납치되었

다는 것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납치된 지 6주 후에는 아들을 

납치해간 사람들이 로즈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그녀를 납

치해가서 성폭행하고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아

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감금되었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이 아들이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교도소를 빨리 나가서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보복이 무서워 신고

를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자고 그

녀를 달래면서 그녀에게 여러 기도를 

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첫째, 그녀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둘째

는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잘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라고 하고 그

들을 회개 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셋째

는 그녀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한다

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용서함을 받기 위

해서이며 자신에게 미움과 용서 못하

는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넷

째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열린 모든 고

통의 문을 닫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

습니다. 그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난 

후 저는 그녀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

고 그녀의 가족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

를 받고 평안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로즈는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

저히 자기의 아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게 그녀의 아들이 

어느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정

부의 도움으로 교도소에서 나갈 때는 

로즈와 그녀의 가족이 아는 사람이 없

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름도 법적으

로 바꾸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

습니다. 

끝내 그녀는 로즈의 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 받아서 로즈 남편의 동

생 집에 안전히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 합니다. 그 후 로즈는 아들과 통화

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납

치되어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로즈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

을 흘렸습니다. 로즈의 아들이 하나님

을 믿는 믿음으로 그녀의 믿음을 돕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개

입하심으로 그녀의 아들이 무사히 돌

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

도소에서 로즈와 로즈의 남편이 있으

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로즈

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기쁨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겪은 로즈의 가족들이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즈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

난 딸과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도왔는가를 나누었습

니다. 로즈는 20살에 자궁암에 걸려서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자궁을 들어

내는 수술을 시작하기 전 피검사를 하

는 중 임신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낳을 때

쯤 되어서 태가 문제가 생겨서 제왕수

술을 하고 난 딸이 태어난 후 8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실망한 가운데서 그

녀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딸

이 천국에서 천사같이 가족을 위해서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

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체험 없이 믿었는데 딸을 잃는 순간에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즈가 

다시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어 낳은 아

들이 후에 납치를 당한 후 간신히 목

숨을 건지고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로즈는 하나님께서 암으로 인

해서 가질 수 없다는 아이들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기아들을 납치하고 로즈까지 납치해

서 성폭행한 사람들이 많은 다른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런 범죄를 계속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복이 무

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것을 로즈가 알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

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고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이 일을 시작한 것입

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

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보복이 두려워 잘못한 사람

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들을 만

났습니다. 악한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

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로즈는 

이제 그녀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

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

니다. 

로즈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

든 상처에서 치유를 체험하고 회복되

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죄 없는 연약한 어

린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성폭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

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일들을 하고 있

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하

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죄인입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

오. 이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아이들

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곧 회개하시고 다시는 다

른 사람들을 상처주지 않고 평안을 주

는 일을 하시고 정의를 구하는 일을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로즈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정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의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

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

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5:1).
yonghui.mcdonald@gmail.com

교도소 선교칼럼 (20)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정의를 구하는 사람

최선영 박사의 저서 “당신

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가 쿰란출판사에서 출판됐다. 

저자는 서문에서 “‘당신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라

는 질문은 우리자신에게 반문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많았다. 그러나 모두 제자

라고 부르지 않았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제

자는 예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

접해 신앙인이 되었다. 그러

나 듣고 믿는다고 해서 다 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훈련

을 통해 일할 수 있을 때 제자

라고 말한다”라고 언급했다. 

본 도서는 △제1부 소구조: 

성도 △제2부 중간구조: 성도

와 가정 △제3부 스트레스 △

제4부 외부구조: 성도와 교회 

△제5부 관계회복 △제6부 대

규모구조: 성도와 사회 △제7

부 성도와 하나님 △제8부 하

나님의 섭리 △제9부 제자 △

제10부 회복된 영성유지로 엮

었다. 

본도서는 기독교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당신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모든 성도는 제자가 돼야...”

저자 최선영 박사

새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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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지혜로운 모라토리움

(Moratorium) 

뭐 랄 까 요 ?  " 모 라 토 리 엄

(moratorium)"은 심호흡 같고, "디폴

트(default)"는 한숨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 또는 기다려준

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한 번 은  " 환 경 범 죄 ( C l i m a t e 

Crimes)"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한 성장이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생태계의 한

계점이 어디인가 알아야 하고, 한계

를 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녹색성

장(Green Growth)의 모라토리엄이

다."

화요일 "남부역 거리교회" 급식사

역에 사람들이 적게 온 날, 한 봉사자

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적게 왔네요?" "

예! 저희 교회는 사람이 적게 올수록 

부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

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우리가 필

요 없게 되는 그 날까지...

영원한 성장은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니"(엡4:13).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 f 

Christ"(Eph.4:13).

그 외에는 뭐든 

한계를 정해야 합

니다. 북한도, 미국

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나도, 당

신도... '주여! 우리

나라의 평화를 지

켜주옵소서!'

지난 부활절을 

앞둔 종려주일날의 

일입니다. 저희 주

일학교에서 삶은 

달걀에, 하얀 솜을 붙이고 눈코입을 

그려 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동네 양로원의 할아

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공작시간을 가

지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와 동역하

는 안드라쉬 & 가브리엘라 목사님 

통해 허락을 받아, 어린이예배도 그

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손자손녀 같

은 아이들과 함께 귀여운 양을 만들

고, 또 준비해온 선물을 받으니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습

니다. "이 아이들이 다 한국 어린이예

요?" 그 분은, 이 예쁜 아이들이 집시 

일리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니에요, 할머니! 헝가리인이에요. 저

희가 집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역의 목표는 집시들이 평범

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집시들이 헝가리인들

에게 "모라토리엄"이 필요한 것 같습

니다.

신앙생활과 교육을 통해, 법을 지

키고, 교양 있는 삶을 살도록...! 불법

과 공짜, 선물만 바라고, 불평불만 하

는 태도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고, 성실, 감사하는 삶을!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지

체하다"에서 나온, 일시적 정지, 유예

를 말하는데 희망적이죠? “디폴트

(default)”와 많이 비교되는데, 약속, 

의무를 저버리다. 부도, 불이행이란 

말로 절망적이네요.

한계를 정한다는 것! 먹는 것, 입는 

것부터, 권력, 인간관계, 성...의 한계

를 정했다면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심호흡을 합

니다(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

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the master has put 

in charge of the servants..."

선교,  지혜로운 모라토리엄

(Moratorium), 그것은 인내도 많이 

필요하네요.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자...!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혈중 중성지방 수치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현대 의학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새로

운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 새로

운 지침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역학과 통계다. 역학은 과거에는 전염병의 원인

을 알아내서 예방법을 제시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던 것

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질병의 인과 관계를 규명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

학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고혈압과 심혈관 지환의 연관 관계는 끊임

없이 반복된 연구의 결과로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

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도 

역학 조사로 밝혀졌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없

었다면 현대인들 사이에서 흡연습관이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고 고혈압 치료에 대한 약물 개발이 미진해 인간의 

수명은 지금처럼 길지 않았을 것이다. 

실예) 공과대학 교수로 일하는 50대 중반의 박 모씨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박 씨는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이 높

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중성지방에 대해서

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도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평소 즐기

던 술을 끊고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꿨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의사의 처방대로 중성지

방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복용했다. 3개월 후 박 씨의 혈

중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졌다. 

중성지방은 혈중 전체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일부로 

우리가 섭취하는 당분을 재료로 간에서 합성된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인 고중성지질혈증은 과

거에는 상반된 연구 결과로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심

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성지방 수치가 200mg/dl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

데 500mg/dl 이상이면 췌장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고중성지질혈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선천적으로 중성

지방이 높은 가족력을 지닌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비만, 갑상선저하증 등 내분비 

질환, 여성 호르몬 등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위험인

자로 알려졌다. 흔히 사용되는 피임약도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다. 

치료는 비약물요법인 금주와 식사조절을 하고 규칙적

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비약물요법이 실패할 경우는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데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

은 편이여서 널리 쓰이고 있다. 

박 씨의 증례처럼 비약물요법과 약물 치료를 잘 병행

하면 심한 고중성지질혈증도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사례

를 자주 본다. 

건강 길라잡이

고중성지질혈증 

이영직 내과전문의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최

근 각종 매체에 크게 이슈화된 에어비

앤비(Airbnb) 인종 차별 사건과 관련

해 지난 7일 호스트와 게스트에게 연

락을 취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한미

연합회는 에어비앤비 게스트이자 인

종 차별 피해자인 서다인(Dyne Suh) 

씨를 사무실로 초대해 기자회견을 열

고 인종 차별에 맞서 대응한 그 용기

에 박수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

앤비 호스트인 타미 바커(Tami 

Barker) 씨는 가까운 미래에 공식 성

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바커 씨는 서다인 씨에게 사과 편지

를 전달한 후 한미연합회에도 연락을 

취해 편지 사본을 보냈다. 타미 바커의 

변호사가 쓴 그 편지에는 “바커 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

하고 있다. 그녀는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서다인 씨께 인종 차별 선입견을 

증폭시킨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

다. 당시 바커 씨의 발언은 과로와 스

트레스로 격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

던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변명 아닌 

단순한 이유이며 바커 씨는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녀의 인신공격에는 아무런 근

거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

국장은 “모든 사회에 공개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

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곳곳에서 인종 차별 관련 사건들이 일

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함께 치열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앞

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한미연합회, 바커 용기에 찬사

에어비앤비 호스트 타미 바커, 
인종차별사건 후 정중한 사과편지 전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

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감사

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여

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라는 주제로 제2

회 포럼을 개최했다. 약 4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소망 치

매 포럼은 나이 드신 연장자뿐만 아니

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소망 치매 포럼은, 소망케어교실의 

강사들이 나와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손동작을 실연

하는 시간과 소망을 소개하는 홍보 동

영상을 시청함으로 시작했는데 이어 

테너 김성봉씨와 소망중창단의 소망

의 노래 합창, 테너 김성봉씨의 특송, 

유분자 이사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다니엘장 신경

정신과 전문의는 “치매예방”이란 주제

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 증상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

하면서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지능력저하

의 진행과정에 대해 강연한 이윤심 심

리학 박사는 정상적 노화과정 진행과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 “치매에 관한 잘못된 상식 바로

잡기”란 주제로 강연한 패티 모튼 OC 

알츠하이머협회 부회장은, 치매 증상

에 이르기 쉬운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치매 위험이 있을 경우는 

주치의를 먼저 만나볼 것을 권면하며 

알츠하이머스 오렌지카운티협회에서 

줄 수 있는 도움과 자원들에 대해 이

야기했다. 

이어 치매 환자를 둔 진명숙씨가 사

례발표를 하고, 치매환자 간병인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 강연한 김에린 임상

사회복지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

는 질병인 치매는, 가족들이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

면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을 이해하

고 환자를 대해야 하며, 간병인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리팸씨의 사례발표 후 궁금

한 사항들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

졌다. 마지막으로 후원사 중 하나인 

Chiron Total 추첨을 통해 1명에게 

2,000달러 상당의 치매 검사 진료권을 

제공함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4월 16일 전국 '전국보건의료 

결정의 날'을 맞아 소망소사이어티에

서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자신이 의

료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작

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무료 배포

했으며, 포럼장 근처에 마련된 관련 단

체들의 부스에서는 참여자에게 필요

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치매에 관한 

한인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

움을 주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주제
소망소사이어티 제2회 소망치매 포럼 성료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2회 소망치매 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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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범죄한 가

운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

몬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

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윗이 한참 범죄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

에서 멸하였은즉”(삼하7:9)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크

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가운데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면 막대기와 채

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

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아니

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

겠습니다.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삼하12:26-31)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후

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회복시

켜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

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의 진정한 회개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

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행2:37). 다윗

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됐고 그의 막혔

던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

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특별히 밧세바와 동침

해 솔로몬을 낳고 다윗왕가의 대를 이었습니

다. 본문에 “여디디야”라는 뜻은 솔로몬의 별

명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

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도 같은 뜻의 어원

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통해 하

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삼하12:24-25)월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

을 짝사랑하면서 큰 범죄가 시작됩니다. 암

논이 다말을 범한 후 쫓아내버림으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일반적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

이 벌어졌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은 자녀의 

삶은 부모의 경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입

니다. 세상 그 어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다윗의 자손들에게서 일어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간음죄

와 살인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잊

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부인

을 너무 많이 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

공과 함께 공주를 보낼 때 그 공주들을 받아

들였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

의 아내까지 빼앗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녀

의 경건한 삶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삼하13:1-14)  수

자녀를 잘 기르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

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

에게는 다윗의 셋째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

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었지만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암논 옆에 있으니 암논의 잘못된 생각을 바

로 잡아주기는커녕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려 할 때 옆에서 “그러면 안된

다”고 사랑으로 권면해줄 친구가 필요합니

다. 그러나 암논은 친구로 말미암아 결국 비

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믿음의 좋은 친

구를 만나고 믿음의 좋은 친구가 돼야 하겠

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삼하13:3-7)목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육체의 정욕은 결

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논

이 다말을 연애했다(4절)고 했는데 이 뜻은 

“육체적인 정욕으로 다말을 넘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범한 후 크

게 미워하면서 다말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암

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

습니다. 정욕적으로 육체를 넘보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내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

의 정욕으로 악을 저지르면 점점 더 악해지

고 타락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

의 정욕으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이

가 원수의 사이로 변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

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도

는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항상 신실한 주님

의 사랑으로 만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삼하13:15-18)

다윗왕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악을 행하

고 내쫓아버리자 다말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

가 헝크러진 모습으로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을 품습니

다. 여기에서부터 비참한 살인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 성도는 누구든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억울

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

롬은 미움과 복수의 마음으로 가지고 2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논을 죽여 버렸

습니다. 누구든지 복수심을 가지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압살롬이 저를 미워하여(삼하13:19-29)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사모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 및 관리

■ 사모단상

박 모 사모는 새 교회에 부임해서 몇 분

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랬다가 “특정한 사

람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아파트를 새 지역으

로 옮겼는데, 새로 이사한 곳에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성도로부

터 “한 사람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3분 

이상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다. 그

래서 3분만 말하고 바람같이 사라졌다. 그

랬더니 “사모가 대인기피증이 있다”라고 

비난을 받아 그 후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워 6개월 정도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

고 밖에 전혀 나가지 않았다. 너무 스트레

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져 피자만 시켜 먹

었더니 살이 엄청 쪘다고 호소했다. 

사모들은 교인들로부터 한마디 들을 때

마다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

물기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교회 

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와서는 밖에 나가

지 않으니까 딸아이는 “우리 엄마는 늘 아

파요”라고 할 정도가 됐다. 

미주 모 기독언론에 나온 어느 사모의 

신앙수필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똑같은 여자 이름 석 자인데 그 뒤에 ’

사모‘라는 두 글자만 갖다 놓으면 전혀 딴 

사람이 된다. 평범한 가정주부도 아니고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

고 무게가 없는 사람도 아닌 것이 묘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만나는 사람에게 친밀

감은 반드시 주어야 하지만 그 역시 지나

치면 안되고 남편과 동행할 때가 많지만 

조금만 나서는 것 같아도 벌써 보기가 좋

지 않다. 말이 많으면 안 되지만 어디가도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있어서도 안되

는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기대하고 있지

만 웃음소리가 조금만 커도 안 어울리는 

사람, 그러고 보면 ’사모‘란 자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상하고 교양 있고 기품 있는 

여인에게 마땅한 자리가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사모들의 고민과 스트레스

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모가 될 수 

있을까? 때마다 일마다 주의를 하고 신경

을 쓴다고 되지 않는다. 밤낮 금식하고 기

도한다고 그것이 가능할 것일까?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

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려는 ‘자각’, 그 마음가짐이 없

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

다. 필자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쳐진 자신

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 이

름을 큰 소리로 몇 번씩 외치면서 선포한

다. 

“너(희숙) 사모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희숙)사모

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단

10:19)하면서 목사 사모의 긍지를 가지고 

산다. 

이 글을 읽는 사모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기 바란다. 

둘째, 남편 목사와 여성도들과의 관계

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과 여집사

님들, 여선교회 회장들이나 구역장들 그

리고 교회 비서와 심방 전도사 등 많은 여

성도들을 상대하게 된다. 그리고 목회자

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친절하

고 반갑게 대해 준다. 그래서 집에서 자신

의 남편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아 보지 못

한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

게 부드럽고 친절한 대우를 받으니 자기

도 모르게 목사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영적으로 사모하

며 좋아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영적 

사모함이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승화되

어 목사님을 짝사랑하다가 한순간 잘못 

판단하여 목사를 유혹의 덫에 걸려서 넘

어지게 한다. 그리하여 목회에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

다. 목사는 성직자이지만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이자 남자이기 때문에 사모는 남편 

목사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필자

가 사모학 세미나를 인도하다보니 세미나

에 참석하였던 사모님 중에 이런 고민을 

상담해오는 사모도 적지 않았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심방 전도사가 급

하게 심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고 해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여전도사와 함께 그 

교인의 집으로 차를 타고 급히 달려갔는

데, 나중에 “목사님이 여전도사와 새벽같

이 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 한동안 교회가 어려

움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하여튼 사탄

은 지도자인 목사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사는 심방할 때나 여성도를 상담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만일 사모가 동참할 형편이 안되면 

목사는 여성도와 단둘이 있지 말고 심방

을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꼭 심방을 

해야 한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서 쓸

데없는 오해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 자기 옆

자리에는 자기 사모 외에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앉지도 못하게 하는 철저한 규칙

을 지키며 목양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트

교수(Dr. Hart) 목사의 ‘개인적 성장’이라

는 강의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때 

교수님의 부인인 캐더린 사모께서 특강을 

하시면서 사모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셨

다. 

남편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성전 문 앞

에 서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받으면 성도

들은 모두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하면서 

“Pastor, you are so wonderful!”(목사님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하고 인사를 한

다. 그때 사모는 멀리서 어슬렁거리며 돌

아다니지 말고 꼭 남편 목사님 옆에 딱 붙

어 서서 “I am the Mrs. wonderful! I am 

the wonderful pastor’s wife!”(제가 바로 

그 훌륭한 목사의 아내입니다)하면서 인

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남편 

목사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옆에서 

그의 옷을 빨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

해주고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모

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들도 함께 

인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필자는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

에 꼭 목사님 옆에 서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 후에 혹시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목사는 자기 사

모가 꼭 자기 옆에 서도록 사모를 챙겨야 

한다. 아니면 사모가 스스로 자신을 챙겨

야 한다. 필자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 다 

참석했어도 자기 사모가 곁에 없으면 사

진 찍는 것을 기다려서라도 사모가 참석

한 후에야 기념사진을 찍는다. 

타 교회 창립부흥성회에 가서 기념사진

을 찍을 때에 본 교회 담임목사님은 자기 

‘에제르’ 사모를 찾지도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오히려 강사로 간 남편 목사가 “

본 교회 사모님, 어서 오세요”하고 챙겨 

드린다. 
hslee39@sbcglobal.net

이희숙 사모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8)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이 어떤 존

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려는 ‘자각’, 그 마

음가짐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몇 번씩 외치

면서 선포한다. “너(희숙) 사모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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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교육의 핵심자원을 흔히 교

회교육 전담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꼽는다. 그러나 중요하게 간과되

고 있는 것이 바로 학부모이다. 아

이를 학교나 교회에 맡겨 놓고 자

녀교육에서 손을 떼려 하는 부모

님들이 있는 한 자녀교육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같이 자녀교육의 책

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이야

기하고 있다. 유대교육의 성공요

인이 바로 부모의 일차적 과제가 

자녀교육에 책임을 지우게 하는데 

있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번 회와 다음 회 두 차례

에 걸쳐 싣고자 한다.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기독교 역사상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성자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 

11월 13일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교도였

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

머니 모니카는 아들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머니 기

도와는 달리 어거스틴은 이미 소

년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

다. 수많은 여자와 동거를 하고, 18

살 때는 아들을 낳았으며, 젊을 때 

마니교라는 이교에 깊이 빠지기도 

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데, 그때 고향 

타가스테교회의 감독이 모니카를 

위로하며 격려한 말은 그녀의 삶

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

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

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은 평생 그녀의 좌우명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신다. 386년 그

러니까 어거스틴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 그는 로마서 13장 13절, “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

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

하지 말고”를 읽고 긴 방황의 종지

부를 찍는다. 이후 어거스틴은 거

듭나서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성

자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게 된

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자서전에

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탕자

였던 자기를 새롭게 했다고 밝히

고 있다. 그렇다. 모니카가 보여준 

그대로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

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자녀 이야기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취, 업

적, 지식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우

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밑

에서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는 것

을 많이 보아왔고, 또 반대의 경우

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성경에도 

그런 예는 무수히 많다. 부모는 성

공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 말이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왕은 무너져

가는 유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방신상을 혁파한 성군이었다. 

그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

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바로 이때 그의 아

들 므낫세가 태어났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유다를 우

상숭배의 길로 인도하였다(왕하

21:1-9). 더구나 그는 예루살렘에

서 무죄하고 경건한 자들을 많이 

죽여서 성경은 유다의 멸망이 그

의 탓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왕하

21:10-15, 렘15:4). 아버지와 달

리 아들은 불신앙으로 점철된 경

우이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떤가? 그

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시조이

며 종교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식농사에서는 실패자였다.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

함으로 불이 여호아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죽이고 말았다(레

10:1-2). 아마도 그들은 술에 취한 

채로 분향을 드려서 하나님이 정

하신 원칙을 잊은 것 같다. 왜냐하

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

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

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

망을 면하라’(레10:9)고 하셨기 때

문이다. 

사무엘은 또 어떤가? 그는 한나

의 눈물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태

어난 아들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

설립의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역

시 아들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

다.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의 송사

를 처리할 때 뇌물을 받고 처리하

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매우 근

심케 했다(삼상8:3). 결국 장로들

이 이를 빌미로 왕을 세울 것을 사

무엘에게 요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의 왕정의 일정부분의 책임은 사

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던 

것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

컬음을 받은 다윗은 어떤가? 그 역

시 자식 교육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고 이 사

건은 그녀의 친 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운명을 바

꾸어 놓고 말았다. 그는 암논을 죽

이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대낮에 아버지의 처첩과 

동침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야는 솔

로몬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음

을 알았으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

려고 시도했고 이후 아버지 시녀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다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부모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

행한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잘 

되고 잘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

이다. 부모가 성공하는 것과 아이

들이 잘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

다. 오히려 부모가 성공의 신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 있을 때에 

아이들은 혼자 고립된 영역에서 

버려져 있거나 잘못된 환경에 유

혹을 받기에 가장 쉬울 때라는 것

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명심하자! 

잘못된 쪽은 아이가 아니고 부모

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그런가?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배운 대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상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모세의 부

모를 보자.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

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

어’(출2:1)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

이의 잠재력을 보았다. ‘아들을 낳

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즉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아이에게 있

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는 것

이다. 그래서 그 부모는 세상의 왕

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

함으로 아이를 세달 동안 숨기고 

마침내 갈대상자 안에 아이를 넣

어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떠한가? 

그녀는 아이 사무엘에게서 하나님

의 구원의 비전을 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뿔이 여호

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

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

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

암아 기뻐함이니이다”(삼상2:1).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떠한가? 디

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

머니의 믿음을 보고 자라났다. 그

래서 그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녀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의 자

존감을 높여주는 것

자녀교육에서 100%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이론으로 

자녀교육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자녀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의 자존

감을 높여주는데 있다. 그래서 성

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훈계한다. “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

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3:21). 

노엽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

일까?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지 않

고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자녀가 

불안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모

의 비 일관적이고 잘못된 행동은 

결국 자녀의 용기를 잃게 만들고 

낮은 자긍심, 자존심을 갖게 한다

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들의 역할 

모델이 되는 데에서 아이들은 자

신감을 갖게 된다. 

일전에 만났던 한 사람은 이렇

게 말했다. “나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내 아이가 자기 친

구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했던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자.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열 명을 꼽

아보라고. 그리고 그중에 부모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자녀

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상의 더 좋은 방

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녀교육의 고전이 되는 책, ‘부

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저술한 

하임 기네트 박사(1965)는 이 책

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라고 

권면한다. 즉 아이를 존중하지 않

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

으면 아이는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이를 나와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아이를 항상 객관

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네트 박사는 아이를 손님처럼 

대하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자녀

는 우리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

업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의 생각과 기대, 목표의식을 불어

넣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의식을 

불어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

기에 건강한 자녀교육의 몇 가지 

방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늘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자녀

가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학교에 

갈 때, 학교에 있을 동안에, 집에 

올 때,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잠을 

잘 때 쉬지 말고 기도하자. 어떤 어

려움이 올 때에라도 가정과 자녀

가 당신이 돌보야 할 우선순위임

을 잊지 말자. 

둘째, 함께 있는 시간을 의도적

으로 만들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

도록 하자. 너무도 바쁜 시간 속에 

살고 있기에 늘 다른 것에 집중하

다 살면 정작 자녀들은 우선순위

에서 밀려난다. 그러기에 자녀들

과 함께 있을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자.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자녀와 함께 있겠

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늘 대화하자. 자녀와 

대화하는 통로를 항상 열어 놓자. 

하루에 얼마나 자녀와 대화하는

가? 30분 이상 대화하는 부모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는가?

셋째, 언행일치의 모습을 자녀에

게 늘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

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행위를 

요구한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

른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가? 저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부모

는 성경말씀을 입으로 가르치기보

다는 행동으로 가르칠 때에 자녀

들은 변화하게 된다.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행복한 자녀로 키울 것인가?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일정한 지위에 오르고 

남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성공인가? 성공의 기준을 외부에

서 찾기보다는 가정 내부에서 찾

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부모의 행

동기준을 이렇게 세워보자. 지금 

여기에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

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의 평소의 행동과 아이들과 함

께 있을 때의 행동과 다르다면 나

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행복을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

께 하는데서 찾기를 기도한다. 오

바마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그

의 인생 마지막 순간 기억할 일이 

무엇이었냐고 누군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대통령으로서 

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해 지는 장면을 감상하며 딸이 탄 

그네를 밀어주는 것입니다”(동아

일보 2016년 12월 31일자 기사).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리시는 이

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그분의 딸 고 이민아 목

사를 기억하면서 쓴 책,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키스”(열림원)를 읽

는 중에 그만 필자는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딸에게 굿나잇 같은 

평범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것

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며 이렇

게 고백한다. 

“만일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딱 한번만이라도 

좋아요.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

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딸은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겠지요. 그리

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

아빠 굿나잇”하고 외치면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던지고 읽다만 책장

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 딸의 가

슴을 안을 겁니다. 딸의 키가 천장

에 다다를 만큼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딸의 눈, 상기된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할 겁니다.”  
hlee0414@gmail.com

이 희 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잘못된 자녀는 없다,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

자녀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기업, 자녀교육의 책임은 부모 

부모가 역할모델 될 때 자녀 자신감 생겨...감정존중, 약속 꼭 지켜야

부모 할 일: 자녀를 위한 기도, 대화, 언행일치 모습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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